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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연구를 위한 

취향의 개념화 연구

국문초록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곽민정

본 연구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를 연구하기 위해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의 

여가 취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개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

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

1차 델파이 설문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요인과 개념에 관한 전문가집단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포함한 개방형 설문을 제공하였다. 1

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집단의 설문에서 여가 취향 형성에 관한 28가지 요인과 개념 

정의가 도출되었다.

2차 델파이 설문은 1차 설문을 통해 도출된 요인과 개념으로 구성한 폐쇄형 설문

지로 여가 취향 형성 요인과 개념 정의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문항의 타당성 검

증을 위한 도구로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을 활용하였다. 타당성이 입증되

지 않은 문항은 전문가집단의 의견에 따라 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수정한 

문항은 재구성하여 3차 델파이 설문에 활용하였다.

3차 델파이 설문은 2차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문항을 재구성하여 활

용하였다. 3차 설문을 통하여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문항은 전문가집단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삭제를 결정하였다.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형성 요인은 개인

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보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요인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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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건강, 경제력과 한국어 능력 정도, 여가 활동 시

간을 포함한 여가 배경이 있었다. 사회적 요인에는 물리적 접근성, 프로그램 전문성

을 포함한 생활 여가 인프라, 생애 주기별 동반자, 한국으로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 한국으로 귀환 후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포함한 주요 타자가 있었다. 

문화적 요인에는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을 포함한 귀환 전 거주국 여가

문화, 문화 이해·적응도, 새로운 문화 환경, 문화 차이, 노인 여가문화 정책을 포함

한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가 있었다. 정보적 요인에는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을 포함한 지식,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을 포함한 시기에 

따른 경험이 있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의 개념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는 여가 취향 형성의 개인 내적동기에 관한 결과가 없으며, 연구의 초점

이 다수의 인구 비율을 가진 특정 국가에 맞춰졌을 가능성과, 체류 자격을 고려하

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를 결정

하는 데 하나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취향에 관한 다양한 요인과 개념을 정의함

으로 이들을 위한 여가정책과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취향, 델파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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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노년기에 접어듦에 따라 늘어난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노인의 욕

구가 증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b). 노인의 여가시간 증가 원인은 의학 기

술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 연장, 은퇴, 자녀 독립·분가로 인한 역할 상실 등이 있다

(김수지, 2022; 정선미, 이윤석, 2022; 통계청, 2021). 이는 노인에게 선택권이 없는 

비자발적 원인으로, 노인들은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여가시간 

활용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박혜련, 허식, 2019; 전형상, 김선희 외, 2020).

노인에게 강제적으로 증가한 여가는 물리적 시간 증가가 고민일 뿐 여가 자체는 

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 여가는 노인의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개인의 관심사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는다(Belo, Pocinho, et al., 2016). 이뿐만 아니

라 노인에게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연결성을 촉진하고 심리적 안정성

을 높여준다(김유나, 김성겸, 2022; 이상희, 임수아 외, 2021). 이러한 관점에서 여가

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노인들의 선호와 취향에 부합하는 여가를 찾는 일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여가 활동은 7가지로 나뉜다(Kaplan, 1960). 첫째, 경제성을 기

반하는 노동과 반대 활동, 둘째, 즐겁거나, 즐겁다고 회상할 수 있는 활동, 셋째, 의

무성이 적은 활동, 넷째, 심리적으로 자유롭다고 느끼는 활동, 다섯째, 문화적 가치

에 반하지 않는 활동, 여섯째, 심각성과 중요성의 정도가 다채로운 활동, 일곱째, 놀

이 요소가 포함된 활동이다(전형상, 김선희 외, 2020). 

여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개인의 취향과 선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에게는 다양한 관심사와 능력이 있으며, 취향에 맞는 여가에 참여하면 이

들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Hu, 2021). 취향은 사람의 일생 경험, 

문화, 가치관,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며(Skandalis, Byrom, et al, 201

7), 여가, 문화, 소비 등을 결정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서문식, 이샛별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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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지, 최혜경, 2020; 임재구, 김덕중, 2015). 따라서 취향은 여가를 선택하는 데 있

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취향은 환경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에 우리가 자유

롭게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취향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직접 선택했다는 기

억을 강화하고 이것을 자기 삶의 서사 안으로 계속해서 확대한다. 그렇기에 취향에 

따라 선택한 ‘무언가’는 애착을 만들어 낸다(유승호, 2021). 

이러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노인에게 폭넓은 여가를 제공하고 취향

에 맞는 여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자

신의 문화 배경에 따라 특정 종류의 여가에 끌리기도 하며, 문화에 따라 세대를 통

해 전해진 규범적인 패턴으로 인한 영향도 존재하기 때문이다(Mitchell, Wister, et a

l, 2021). 

65세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총인구 고령인구 중 이주 배경 인구 구성비는 2020년 1.1%에서 2040년 2.2%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22b). 또한 외국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 이민 증가와 세계화로 한국의 노인인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음

에도 노인층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서종근, 왕영민 

외, 2023). 고령화 문제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인층의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대응책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주민과 달리 이민자가 가진 문화적 배경의 이질성으로 인해 여가·문화 선호가 

달라짐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노인은 그들의 출신 국가와 문화, 생활 경험 등 다

양한 배경으로 인해 한국 노인과는 다른 여가 취향을 가진다(Bertacchini, Venturini 

et al, 2021). 중국동포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놀이문화인 카드놀이나 마작, 장기를 

즐기며(정연학, 2015), 고려인들은 연극, 음악, 춤 등의 문화적 활동을 선호한다(홍세

희, 조기숙, 2017). 또한 재미동포들은 미국에서 한국의 전통 여가를 즐기지는 않았

지만, 한국문화와 한국성을 담은 여가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주연, 2008; 

Kim, Kleiber et al, 2001). 따라서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과 문화 배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여가 활동을 제안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활동적인 

삶을 지속하고, 여가를 통해 정주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여가

를 고려할 때, 취향은 여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취향에 따라 선택한 

여가 활동은 더 애착 있는 경험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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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외동포청의 설립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의 사회적 통합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인식 개선과 

권익 보호 및 지원을 목표로 한다(이정관, 2023). 권익 보호와 지원에는 귀환 재외동

포 노인들의 생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은 고령화와 다문화라는 두 가지 사회적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이들에게는 한국 노인과 마찬가지로 긴 여가시간이 주어졌지만, 거

주국과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은 여가생활에 장벽이 된다. 이에 따라 귀환 재외

동포 노인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다문화 사회의 동시적인 특성을 가진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를 연구하기 위해 이들의 여가에 영향을 미치는 취향은 무엇인지 개념화하고,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의 여가 취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및 내용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은 아직 이론적 근거가 미약한 영역이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은 단순히 개인 취향을 넘어 문화와 사회적 요인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진 이론적 지식과 실제 사례에 관한 경험은 본 연구 주

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 한다.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

집하고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데 이상적이며,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방법을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 1.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연구를 위한 취향의 개념은 어떠한가?

첫 번째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

기 위한 연구 문제이며, 두 번째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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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취향을 개념화하는 연구 문제이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결정요인 탐색과 개념화를 위해 2장에서는 귀환 재외

동포 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노년기 여가 활동과 여가와 취향의 관계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델파이 방법 소개와 전문가 선정 

과정, 설문 구성과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 그리고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한 고려 사

항을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델파이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

과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과 개념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5장에서는 4장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결정

요인과 개념을 논의하고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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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귀환 재외동포 노인

재외동포는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

나, 영주를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1) 법령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외국 국적자는 외국국적동포라

고 칭한다. 본 연구는 한국으로 귀환한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기에 ‘재외동포’
를 ‘외국국적동포’로 한정하였다.

1999년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을 제정하

여 재외동포가 모국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이후 200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를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거주국에 따른 동포 차별을 줄이고자 2007년에는 방문

취업제(H-2)를 도입하고 재외동포(F-4) 자격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9년 7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재외동포의 범위에 

4세대 이후 동포가 포함되었으며, 2022년 1월 3일부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 

자녀도 재외동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을 확대 및 시행하였다(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증가에 비례하여 재외동포 노인의 수가 증가 함에 

따라 체류 외국인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서종근 외, 2023;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 2023). 다음 [그림 1]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F 계열 체류 자격을 가

1)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이다.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시행 1999. 12. 3.] [법률 제6015호, 1999. 9. 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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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외국인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수 증가를 나타낸다.

[그림 1] F 계열 비자 취득 인구: 65세 이상(서종근, 왕영민, 심혜진, 2023 재구성)

 

F 계열 중 재외동포(F-4)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을 보임에 따라 한국으로 

귀환 후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취득하는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는 주로 중국, 미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국적에 따른 현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재외동포 자격

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동포의 국적은 다양했지만, 인구수로 볼 때 

재외동포 소지자의 약 70%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재외동포들은 한국으로 귀환하게 된 다양한 동기가 있다. 이들은 자발적, 또는 강

제 이주로 떠나온 고향에 관한 그리움으로 인해 문화적 뿌리와 가족적 연결을 유지

하고자 귀환하거나, 생계적인 목적으로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귀환했다(곽민정, 함

보연, 2023; 김영순, 외, 2020).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되고 저렴한 의료 시스템

을 이용하기 위해 귀국하는 이들도 있었다(박형아, 진기남 외, 2020). 일부 재외동포

들은 한국으로 귀환하여 가족 이산, 언어 습득의 어려움,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생활 시설 이용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 인프라 및 지원 취약, 한국인과의 

교류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곽민정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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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한국 내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재외동포들이 겪

는 어려움이 그들이 살았던 국가의 문화와 사회적 맥락,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는 

한국의 배경과 상황에만 영향을 받지 않고 거주국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

는 초국가적 성격을 띤다(박신규, 2019). 그렇기에 한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의 적응 

과정은 입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2. 노년기 여가 활동

여가는 하루 중 근로 시간과 생리적 필수시간, 가사 활동 등 필수 활동을 제외한 

휴양, 취미, 그리고 스포츠 등의 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2a). 국민의 삶과 일의 균형, 삶의 만족도가 중요한 정책영

역으로 수렴됨에 따라 국민의 여가를 위해 다양한 부처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2b).

베이비붐 세대와 시니어 세대는 건강, 개인의 즐거움,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와 마

[그림 2] 국적별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현황(통계월보,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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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안정을 위해 여가를 즐긴다(정대영, 2021). 이들이 주로 즐기는 여가활동은 TV 

시청, 산책 및 걷기, 모바일 콘텐츠·VOD 시청, 잡담·통화하기·문자 보내기, 쇼핑·외
식, 친구 만남·이성 교제·미팅·소개팅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2a). 노인들

이 주로 즐기는 여가는 다소 정적인 활동으로 나타났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강화되면서 노인 여

가의 트렌드가 적극적 여가활동, 진지한 여가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

부, 2022b).

노인 여가활동은 노년기 인생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다

양한 방면에서 강조하고 있다(이현진, 이록빛 외, 2022). 먼저 여가활동은 노인들에

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

도를 높여준다(김유나, 김성겸, 2022). 둘째, 단체 활동이나 커뮤니티 참여와 같은 

사회적인 여가활동은 노인들의 인간관계를 강화해 고립감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게 해준다(박경하, 이병준, 2022). 셋째, 걷기나 체조와 같은 신체

활동은 노인의 건강 유지와 향상에 기여하며, 정신적 여가활동은 뇌의 활성화에 도

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이경희, 문보영 외, 2023). 넷째, 여가활동

은 새로운 학습의 기회와 취미나 관심사를 추구하면서 노인들이 자기 잠재력을 발

견하고, 자아실현의 경험을 하게 해준다(이상희, 임수아 외, 2021).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노년기에 여가활동은 그들에게 삶의 깊은 성찰

과 의미를 찾아나가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강희엽, 이철원 외, 2017). 다양한 측

면에서 보았을 때, 노인 여가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서 노년기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노인 여가 연구 주제어의 동향을 분석한 김경식(2020)의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여

가 연구 주제어인 생활, 만족, 활동, 복지, 프로그램, 건강, 스포츠, 우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최근 노인 여가 선행연구 분석은 다음과 같다. 

오세숙(2023)은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의 여가생활과 여가

활동을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비교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인구 사회학

적 특성, 동반자 유형, 여가활동 유형, 여가 공간, 여가활동 빈도를 포함한 여가활동 

특성 분포 차이를 검정했다.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모두가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은 휴식 활동이었으며, 매일, 혼자 여가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많았다. 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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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여가 자원 활용, 행복 수준에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영신과 김매이(2023)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노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가만족과 우울을 차별 경험과 관광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관

광 경험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여가만족은 삶의 만족과 관광 경험의 관

계, 우울과 관광 경험의 관계에 매개함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관광에 참

여할 때 경험한 차별은 우울감을 증가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여가 복지에 관한 연구는 복지 시설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박현남과 허

수연(2023)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여가 복지 시설 이용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의 여가제약 요인으로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

움, 프로그램 부족,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가 부족으로 인한 정서는 무료함, 속

상함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동시에 여가 참여와 배움의 욕구를 드러냈다. 이들에게 

여가활동의 의미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생활의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현재민과 김지유(2023)는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

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은 프

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였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감을 얻어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 참여자들은 즐거움과 활력,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에 지속해 참가함을 알 수 있었다.

정찬우와 장인수(2023)는 지역사회 복지자원이 노인인구가 이동하는 데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시군구 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노인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의 수, 노후 주택 비율, 의료기관 종사자 수 등이 있었

다. 이에 따라 여가 시설은 노인들이 지역 이동을 결심할 만큼 중요한 복지자원이

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참고한 선행연구의 주제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펜데믹으로 인해 변화한 일상

에서 노인 여가 연구도 중요하다. 문태영, 손재영 외(2023)의 연구는 코로나19 이전

과 이후에 노인들의 여가불만족 원인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 여가활동 유형

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였다. 여가만족은 교육, 가구

원 수, 소득, 거주지 등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영향받음을 알 수 있었으며, 체력, 시

간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의 여가제약 요인이 여가 불만족의 원인으로 나타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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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여가는 노년층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의 

여가는 휴식,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참여, 사회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는 노년층의 여가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유지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노년층의 확대로 구분되기 시작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간의 

여가 활동 차이는, 노년층 내부에서도 다양한 여가의 필요와 선호가 존재함을 시사

한다. 관광과 같은 활동적 여가는 노인의 우울감 감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

을 주며, 이는 여가가 노년층의 정서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가 복지 시설은 노인들이 지역 이동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인이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여가 복지 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가 복지자원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노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 간의 여가 차이와 같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도 다양한 여

가 필요와 선호를 보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정

서적 건강과 정주민과의 융합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가 복

지자원의 확충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에게도 중요하며, 특히 그들이 처한 사회경

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과 시설이 필요하다. 노인 여가의 중요성

과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관한 새로운 

연구 방향과 접근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여가와 취향의 관계

 

노년층의 여가에 관한 관심과 요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2a). 여가에 

관한 구매력과 시간을 충분히 보유한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 활

동이나 문화, 예술, 스포츠를 관람하고 참여하는 활동의 비율이 높아졌다(최순화, 20

20). 반면 휴식 활동이나 취미·오락 활동의 비율은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 

생겼던 참여·관람 행위의 제약이 사라져 다양한 여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

인다(문화체육관광부, 2022a). 

 여가 소비는 여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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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개인적인 자원 투자로 정의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로 이루어진 신 노년층은 기존의 장년층과 비교할 때 더 적극적인 여가 소비자

라고 볼 수 있다(유은영, 진현정, 2016; 최순화, 2020). 노년층의 여가 활동 영역은 

라디오 청취, 텔레비전 시청 등의 휴식 활동, 전시회·영화 관람 등의 문화예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등의 취미활동, 동호회·자원봉사 등의 사회활동 등 다양하다(정은

영, 2020). 

 여가 취향은 성별, 인종, 종교, 연령, 거주지 등 개인적인 인구 사회학적 속성과, 

노년층의 학력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조광익, 2013; 최순화, 2021). 또한 취향은 개

인이 특정한 선호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여가 활동을 선택하는 과정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자신이 구독하는 잡지, 좋아하는 음악 장르, 참여하는 신체활동에

는 그것들을 관통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임재구, 김덕중, 2015).

취향에 관해서는 Pierre Bourdieu(1979)의 문화자본론과 Peterson(1992)이 제시한 

옴니보어(omnivore) 이론이 있다. Bourdieu는 사회적 세계의 구조가 개인의 취향과 

경향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탐구했다. 그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을 교

육, 언어, 미술, 음악에 관한 지식과 같은 비물질적 자산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자산

이 사회적 계층화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장혜지, 장혜미 외, 2

023). Bourdieu는 문화자본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전승을 통해 물려받

았거나 의식적으로 획득한 형태인 언어 자본 등은 체화된 유형, 사전, 그림, 책과 

같이 문화적 상품은 객체화된 유형, 학위 또는 자격증 등은 제도화된 유형으로 구

분했다. 문화자본은 특정 사회적 계층에 속한 개인이 선호하는 취향과 관습을 형성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부정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때 미묘하게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개인을 그들의 출신 계층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서봉언, 

이정란, 2014). 

반면, Peterson은 사회적 취향은 단일 문화적 계층이나 구분에 국한되지 않고, 개

인이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관심사를 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90년대에 이르러 

사회적 변화와 함께,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단일한 고급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

양한 문화적 취향을 나타내는 옴니보어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고급

문화뿐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취향의 

주요 특징으로 삼는 현상을 의미한다(박주연, 신형덕, 2018). 또한 Peterson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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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이 사회적 지위의 새로운 형태의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즉 옴니보어는 더 넓은 범위의 문화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를 나타내고, 다양한 사회적 그룹들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

장한다(최순화, 202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취향은 개인이 특정 여가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의 취향은 그들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 유형, 참여 빈도, 

그리고 여가 활동에서 얻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가와 취향 간의 상

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노년층의 여가 활동 선택과 참여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Bourdieu의 문화 자본론과 Peterson의 옴니보어 이론은 취향이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귀환 재외동포 노

인의 취향 형성이 그들이 귀환 후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뿐 아니라, 귀환 전 

거주국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서도 영향받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의 취향 형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선택을 넘어 그들의 사회적 

및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취향이 한국과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적 요소를 융합하여 형성될 가능성은, 이들에 관한 여가 프

로그램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할 때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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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델파이 방법

델파이 방법은 두 명이 한 판단이 한 명이 한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가정에서 시

작해, 한 명의 전문가보다 전문가집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델파이의 

원문인 ‘Delphi’는 고대 희랍신화 중 미래를 통찰하고 신탁했다는 아폴론신전 소재

지인 희랍의 옛 명칭을 따른 것이다(서대진, 장형유 외, 2016). 

RAND Corporation가 1950년대에 개발한 델파이 방법은 체계적인 대화형 예측 방

법으로 도서관, 정보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Sablatzky, 2022). 

다시 말해,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들의 직관을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서 발

전한 것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끌어내고 종합해 집단

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김민규, 2014).

델파이 방법은 통합적인 연구 방법 중, 탐색적 설계 방법에서 복잡한 사회 문제 

현상에 관한 분류 기준을 개발하거나 척도를 개발할 때 그리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

할 때 활용한다(김민규, 2018). 따라서 델파이 방법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체계 안

에서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러 차례에 걸친 피드백을 통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다 객관화 및 체계화할 수 있는 기법이다(서대진 외, 2016).

연구 순서는 준비, 설문조사, 분석 및 구현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준비는 

설문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이며 설문조사는 전문가가 익명으로 평가를 제공하는 여

러 차시의 설문조사로 구성된다. 각 차시에서 전문가는 이전 차시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분석 및 구현 단계는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

과를 적용하는 단계이다. 델파이 방법은 자원 집약적이며, 연구 범위에 따라서는 신

중한 계획과 자원 할당이 필요하다(Crisp, Pelletier, el at, 1997).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를 통한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전문가 선정이 중요하다. 전

문가집단 구성은 연구 중인 주제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구성원 선정을 전제로 한다. 

이때 전문가의 대표성, 적절성, 참여 성실성, 전문 지식 능력, 참가자 수 등을 고려

해야 한다(서대진 외, 2016; Parej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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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파이 전문가

본 연구는 델파이 방법을 활용한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로 전문

가의 전문성, 전문가의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성을 통한 전문가 선정은 연구 

주제에 관하여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수년 동안 교수한 사람 또는 학위

논문 또는 학회지 논문을 통해 연구 주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 위주로 선발한

다. 델파이 조사 전문가 수는 최소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김민규, 2018).

본 연구의 주제에 맞춘 전문가 선정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구성을 고려하여 

‘노인’, ‘여가’, ‘재외동포’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전문가집단은 ‘노인 분야 전문가’, 
‘여가 분야 전문가’, ‘재외동포 분야 전문가’로 전문가의 적절성과 전문 지식 능력을 

고려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 교수 1인과 박사 2인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평적 사

례 선택 방법(Reputational-case selection strategy)을 통해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세

평적 사례 선택은 특정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 주제와 

맞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Miller & Carperter, 2009). 이후 스노우볼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총 1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전문가의 일반정

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전문가 집단 세부전공 직위 관심 연구 분야 연구 기간참여 회차

1
노인
전문가

인문융합치료 연구교수 노인, 상담학 8년 1, 2, 3

2 사회복지 초빙교수 노인, 다문화·상호문화 역량 14년 1, 2, 3

3 노인 체육 초빙교수 노인, 중장년(신중년) 여가 28년 1, 2, 3

4

여가
전문가

여가학 교수 여가 교육, 여가정책, 노인 29년 1, 2, 3

5 스포츠 여가사회학 교수 고독사, 노인 여가 28년 1, 2, 3

6 여가학 교수 여가정책, 스포츠과학 융합정책 10년 1, 2, 3

7 여가 교육학 연구소장 스포츠여가, 여가 교육학 9년 1, 2, 3

8
재외
동포
전문가

재외동포 연구소장 재외동포 13년 1, 2, 3

9 다문화교육학 연구교수 재외동포,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교육 10년 1, 2, 3

10 다문화교육학 전임연구원 다문화 교육, 사회통합, 한국어교육 9년 1, 2, 3

< 표 1 > 전문가 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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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델파이 설문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1차 델파이 설문지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여가 취향의 개념화를 도출하기 위하여 개방형 문항으로 개발했다. 주요 문항은 ‘귀
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귀향이 결정되는 요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제약’,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 등이다. 전문가의 이

해와 발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돕기 위해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취
향’의 조작적 정의와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2, 3차 델파이 설문지는 1차 설문을 통해 나타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

향 결정요인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보적 요인의 타당성 확보

를 위한 폐쇄형 문항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개념의 타당성 확보를 위

한 폐쇄형 문항으로 개발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했다. 2, 3차 델파

이 설문에서도 전문가집단이 문항에 관한 수정·삭제·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 기술란을 제공하였다. 자세한 설문 내용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1) 노인에 관한 선행연구

노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의 의미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

한 여가 활동, 노인의 사회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사카모토 세쓰오(20

20)는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현재 일본 노인의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일본 노인들은 

일, 회사, 남편, 자녀, 가족을 위해 살아오던 짐을 내려놓고 나답게 사는 삶에 집중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는 ‘개성의 소실’에서 ‘개성의 복권(復權)’으로 전환됨

을 보여준다. 하쿠호도 새로운 어른 문화 연구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40~69

세의 예비 노인, 전기 노인 세대의 많은 수가 몇 살이 되어도 젊은 모습으로 살고 

싶으며, 몇 살이 되어도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3) 

다음은 국민여가활동조사보고서(2022)에 나타난 60대 이상 인구가 1년 동안 주로 

참여한 여가 활동에 관한 조사이다. 주요한 여가 활동은 TV 시청, 산책, 잡담, 쇼핑, 

3) 하쿠호도 새로운 어른 문화 연구소 조사, 2015년, 40~69세 남녀, 전국 27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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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만남, 모바일 콘텐츠 시청, 인터넷 검색, 음주로 나타났다. 모바일 콘텐츠 시

청, 인터넷 검색과 같이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가 활동은 60대와 70대 이상

에서 비율 차이를 보였다.

송문선(2022)은 노인의 여가는 청·장년과 다른 의미가 있으며, 일상이 된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노인의 여가는 사회적 의무가 함께하는 공

식적이고 사회적인 역할보다, 비공식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상실로 생

겨난 우울과 고독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자기 정체성과 존

중을 유지하고 나아가 행복과 삶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의 여가 활동이 이들의 정신건강과 자기 정체성 유지

에 도움을 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는 주로 비활

동적인 것으로 다채롭지 않았다.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인들의 트

렌드가 전환됨에 따라 이들의 개성에 맞춘 여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 여가 취향에 관한 선행연구

다음은 여가 취향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문화적 취향의 의미와 여가 스포츠 취향, 

그리고 노인 여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Bourdieu(1979)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아비투스(Habitus)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Bourdieu는 취향을 세 가지

로 구분했다. 먼저 정통적 취향은 「피아노 평균율」, 「왼손을 위한 협주곡」과 고야의 

작품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통적인 작품 취향을 말한다. 둘째, 중간층 취향은 주요 

예술의 하위 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헝가리 광시곡」과 르누아르의 회화, 자끄 브렐

의 샹송과 같은 하위 예술의 주요 작품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대중적 취향은 「아름

답고 푸른 도나우 강」과 같이 통속화되어 낮은 평가를 받는 고전음악이나 경음악, 

루이스 마리아노의 샹송과 같이 욕망과 야심이 없는 작품 취향을 말한다.

서문식과 이샛별 외(2020)는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청중의 문화적 취향에 관하여 

연구했다. 이들의 문화적 취향은 총 8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감수성 취향, 기호성 

취향, 융·복합성 취향, 향수성 취향, 쾌락성 취향, 본질성 취향, 대중성 취향, 교육성 

취향이 문화적 취향을 구성함을 알 수 있었다.

임재구와 김선희(2006)는 노인 여가에 관한 연구로 Bourdieu의 이론을 활용했다. 



- 17 -

Bourdieu는 개인이 사회 안에서 행위자 역할을 하는 구조로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

징 자본, 경제 자본에 관해 말했다. 문화자본은 지식, 예술수집품, 기술, 학위, 자격

증을 말한다. 사회자본은 가족관계, 학력, 인맥, 연줄과 같은 사회연결망 안에서의 

위치를 말한다. 상징 자본은 명예, 존망, 명성, 위신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경제 자

본은 부동산, 화폐와 같은 재화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어떻

게 보내고, 어떤 스포츠활동을 선택하는지는 그들이 가진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 

자본, 신체 자본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즉, 노인이 가진 다양한 자본이 함께 

작용하여 이들의 여가 활동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임재구와 김덕중(2015)은 여가 스포츠 취향에 관한 연구로 취향 성향을 분류하였

다. 이 연구의 분류에 따르면 여가 스포츠 취향은 고급형 여가 스포츠 취향, 경제적 

부담이 적고 대중계급이 선호하는 대중적 여가 스포츠 취향, 여가 스포츠에 깊게 

참여하는 여가 스포츠매니아 취향으로 나뉘었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여가 취향은 문화, 스포츠 등의 범주에 따라 각각의 세부

적인 범주가 존재하며, 취향을 구성하는 사회, 문화, 경제, 상징, 신체적 자본 등 다

양한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재외동포에 관한 선행연구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의 생활 실태, 문

화 적응, 재외동포 정책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여가제약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

하였다. 박신규와 이채문(2021)은 고려인 생활 실태에 관해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3개월 동안 경주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월 평균 임금을 조사했다. 그 결과 44.8%가 

100~199만 원을, 37%가 200~299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700만 원 이상의 고임

금을 받는 고려인은 8.4%였으며, 99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는 고려인은 5.2%였다.

남혜경과 이미정(2016)은 고려인의 문화 적응에 관해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고려

인의 문화 적응 요인은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으로 범주화되었다. 개인 차원에는 

한국어 능력, 가치관 차이, 정체성 갈등이 있었으며, 사회 차원에는 음식 적응, 조직

문화 적응, 사회활동 참여가 있었다.

박찬용(2018)은 사할린 한인의 정책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사할린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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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러시아에 거주하며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러시아화 되었지만, 제사를 

지내거나 부모를 봉양하고, 민족끼리 결혼하며 한식을 먹는 등 한국문화를 유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현주와 조성식(2017)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여가 스포츠 제약에 관해 연구했

다. 여가제약에는 개인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이 있으며, 이들의 여가 스포츠 참여 

제약이 높을수록 행복감, 즐거움, 자신감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나

타난 여가 스포츠 참여 제약은 과다 업무, 여가 시설과의 거리, 불편한 교통, 열악

한 경제 여건과 같은 개인적 제약이 있었다. 또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국문화에 

관한 이질감과 같은 대인적 제약도 존재했다. 이들의 가장 주요한 여가 스포츠 제

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일부 재외동포는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도 한국문화 수

용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으로 귀환했을 때 한국문화에 적응하

는 데 언어, 음식, 경제력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이들의 여가제약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제작한 델파이 설문지는 차시별로 이메일과 SNS를 통해 전문가

에게 배포 및 수거되었다. 1차 델파이 전문가는 10명으로 자료를 배포하였고, 수거

율은 100%였다. 이후 2차 델파이 전문가는 10명으로 자료 배포 후 수거율은 100%

였다. 3차 델파이 전문가도 10명으로 자료 배포 후 수거율은 100%였다.

1차 설문은 개방형 문항으로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시행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응

답은 문항별로 응답을 정리하였다. 결정요인 분석 문항에 관련된 응답에서 도출한 

문장의 중심 개념어를 찾아 나열하였고,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1차 설문에서 2회 이

상의 빈도수를 보인 개념어와 협의체를 통해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어를 2차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념화 문항에 관련된 응답에서 도출한 문장은 목적어

와 술어를 구분하여 나열하였다. 이후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집단에서 도출한 문장

을 포괄할 수 있는 목적어와 술어를 도출하였고, 이를 주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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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문과 3차 설문은 폐쇄형 문항으로 델파이 방법의 종결 수준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했다. 다섯 가지 종결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Mean은 개별 문항에 

관한 집중 경향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산술평균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서 전문가 평

가를 통한 척도 점수 평균이 4.0 이상일 때 조사를 종결한다(김민규, 박찬민 외, 202

2). 

둘째,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은 Lawshe(1975)가 제시했던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바탕에 두어 분석한다. CVR은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 수에 맞추어 최솟값을 제시하며 최솟값 이상일 때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인

정한다. 각 응답자 수에 따라 CVR의 최솟값은 다음 <표 2>와 같다(Lawshe, 1975). 

본 연구는 10명의 전문가집단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수식 계산에 의한 CVR값 

.620 이상에서 조사를 종결한다.

주: p=.05

셋째,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는 각 설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을 산출한다. CVI는 전문가가 3~5명일 때 1.00, 6~10명일 때 .780 

이상일 때 종결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간주한다(이은현,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식 계산에 의한 CVI값 .780 이상에서 조사를 종결한다.

넷째, 안정도(Stability) 검증은 설문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응답 차

이가 작게 나타나 응답 일치성이 높으면 안정도가 확보되었다고 간주하며 변이계수

(Coefficiet of Variation)로 측정한다. CV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CV가 

응답자 수 CVR 최솟값

5 .990

6 .990
7 .990

8 .750
9 .780

10 .620
11 .590

12 .560
13 .540

14 .510
15 .490

<표 2> CVR의 최솟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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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하일 때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간주하여 종결한다(강용주, 2008). 

다섯째, 사분위수범위(IQR)는 데이터의 균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나열한 후 누적 백분율을 사 등분 한 지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말한

다. IQR은 Q3-Q1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Q1은 데이터의 25% 지점을, Q3은 데이터

의 75% 지점을 의미한다. IQR은 1.000 이하일 때 균형이 맞추어졌다고 간주하여 종

결한다(홍경찬, 장명수 외, 202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델파이 종결 수준은 다

음 <표 3>과 같다.

델파이 방법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이전 회

차에서 나타난 통제된 피드백을 통해 다음 회차에서 판단을 수정, 보완 또는 삭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민규, 2020). 델파이 결과 측정된 통계치가 종결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수렴해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정 또는 보

완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윤리적 고려하에 설계되었고 인하대학교 기관 생명 윤리위원회의 규정

과 승인에 따라(IRB 승인 번호: 230529-4A)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전문가에게 서면

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전문가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과정 중 참여 철회에 관한 권리 또한 명확하게 소개하였다. 참여

자의 개인정보는 엄격한 보안에 따라 암호화하여 관리하였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항목 값

Mean 4.000 이상

CVR .620 이상

CVI .780 이상

CV .500 이하

IQR 1.000 이하

<표 3> 델파이 종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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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연구 종료 후 3년간 유지, 이후 전체 폐

기될 예정이다.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은 연구책임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은 익명

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연구 결과는 오직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임을 설명하였다. 전문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연구책임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

소가 제공되었으며, 전문가의 궁금증이나 우려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조치하였

다. 연구에 대한 성실한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였으며, 모든 

절차와 조치를 통해 본 연구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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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문제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

째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 조사 과정과 결과 제시이며, 

두 번째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연구를 위한 취향의 개념화 과정과 결과 제

시이다. 

1.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

 1) 1차 델파이 결과

1차 설문은 개방형 설문지로 진행했다. 노인, 여가, 재외동포 전문가집단에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과 제약 요인에 관한 질문을 구성하여 설문

을 진행했다. 설문지는 2023년 7월 13일에 메일과 SNS를 통해 전송하였으며 2023년 

7월 22일까지 설문지 회수를 완료했다.

1차 설문 결과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보적 요인’의 네 개의 상위 범주로 나타났으며, 설문지 응답 내용을 개념

어, 하위 범주, 상위 범주에 따라 범주화한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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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어 빈도수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신체적 건강 2
건강

개인적 요인

정신적 건강 1

노후 준비도 6

여가 자원한국어 숙련도 4

여가 활동 시간 1

향수(鄕愁) 3

심리
자신감 부족 2

강박적 성향 1

히스테리적 성향 1

물리적 접근성 5 생활 여가 
인프라

사회적 요인

프로그램 전문성 1

현재 동반자 3

주요 타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3

인적 네트워크 2

이성 노인과의 관계 1

기존 문화 환경 2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문화적 요인

전통적 여가 활동 2

정치·사회 체제 1

문화 이해·적응도 3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새로운 문화 환경 2

여가문화 인지 2

문화 차이 2

노인 여가문화 정책 1

프로그램 정보 6
지식

정보적 요인

진지한 여가 활동 2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2
시기에 따른 

경험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1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 1

<표 4> 1차 델파이 설문 범주화 

2) 2차 델파이 결과

 
1차 설문 결과분석을 토대로 개념어와 범주화의 타당성 평정을 위해 2차 델파이 

설문을 진행했다. 2차 델파이 설문지는 첫째, 1차 설문에서 2회 이상 빈도수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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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개념어와 둘째, 관련 연구를 진행한 교수 1인과 박사 2인 등 협의체 통해 유의

미하다고 판단되는 개념어를 바탕으로 구성했다. 

설문지는 폐쇄형으로 각 설문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5점 Likert 척도로 구성

했다. 2차 델파이 설문지는 2023년 8월 14일에 메일과 SNS를 통해 전송하였으며 20

23년 8월 23일에 설문지 회수를 완료했다. 2차 설문지 분석 과정 중 3점 이하로 표

시하였으나 수정 및 삭제 지시 사항이 없는 설문지가 있어, 협의체의 협의를 통해 

2023년 8월 30일에 2차 설문지를 수정 없이 재전송하고 수정 및 삭제 지시 사항을 

기재하여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문지 회수는 2023년 9월 4일에 완료했다. 

(1) 개인적 요인

문항 1(<표 5>)은 개인적 요인 중 신체적 건강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평균)은 4.700, SD(표준편차)는 .483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중위

수)은 5.000, Mode(최빈값)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내용타당도 비율)

은 1.000, CVI(내용타당도 지수)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변이계수)는 .103, IQR

(사분위수범위)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신체적 건강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

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1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신체적 건강
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700 .483 5.000 5.000 1.000 1.000 .103 1.000

<표 5> 신체적 건강 타당도 

문항 2(<표 6>)는 개인적 요인 중 정신적 건강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800, SD는 .422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

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088, IQ



- 25 -

R은 .25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정신적 건강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2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정신적 건강
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800 .422 5.000 5.000 1.000 1.000 .088 .250

<표 6> 정신적 건강 타당도 

문항 3(<표 7>)은 문항 1, 2를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

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966으

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20,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건강으로의 범주화가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3. 개념어 범주화: 건강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건
강’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400 .966 5.000 5.000 .800 .900 .220 1.000

<표 7> 하위 범주: 건강 타당도 

문항 4(<표 8>)는 개인적 요인 중 노후 준비도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500, SD는 .707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

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7, IQR

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노후 준비도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에서는 노후 준비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참고문헌이 제시되었다. 노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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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 척도에서 노후 준비에 관한 범주는 가족관계, 여가 활동, 경제력, 대인관계, 심

리 건강, 신체 건강, 정서 건강이 있다(홍서연, 김미량, 2020). 본 문항은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나 ‘노후 준비도’는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경제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경제력’으로 수정하였

다.

문항 4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노후 준비도
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500 .707 5.000 5.000 .800 .900 .157 1.000

<표 8> 노후 준비도 타당도 

문항 5(<표 9>)는 개인적 요인 중 한국어 숙련도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

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700, SD는 .483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0

3,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한국어 숙련도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은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나 ‘한국어 숙련도’는 ‘숙련’의 정도가 명확한 기

준이 없기에 부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

해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있는 ‘한국어 능력 정도’로 수정하였다.

문항 5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어 숙련
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

4.700 .483 5.000 5.000 1.000 1.000 .103 1.000

<표 9> 한국어 숙련도 타당도 

문항 6(<표 10>)은 개인적 요인 중 확보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시간의 여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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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69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

은 4.5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

났으며 CV는 .159,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시간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6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시간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400 .699 4.500 5.000 .800 .900 .159 1.000

<표 10> 여가 활동 시간 타당도 

문항 7(<표 11>)은 문항 3, 4, 5, 6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

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600, SD는 1.

174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

률 중 CVR은 .20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326, IQR은 1.25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노후 준비도와 한국어 숙련도, 여가 활동 시

간의 여가 자원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7. 개념어 범주화: 여가 자원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노후 준비도’, ‘한국어 숙련도’, ‘여
가 활동 시간’의 ‘여가 자원’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3.600 1.174 4.000 4.000 .200 .600 .326 1.250

<표 11> 하위 범주: 여가 자원 타당도 

여가 자원은 본 문항에서 도출된 개념어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범주로 명

확한 범주화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 <표 

12>과 같다. 이에 따라 하위 범주를 ‘여가 자원’에서 ‘여가(를 위한) 배경’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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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내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작성한 괄호 안 ‘(를 위한)’의 삭제 여부를 설문으

로 추가하여 3차 델파이 설문 도구로 활용하였다. 

수정 지시사항 내용

범주 용어 수정

Ÿ 여가학에서 여가 자원의 하위변인은 여가시간, 여가 시설, 여가 프
로그램, 여가 비용, 여가지도자, 여가 정보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범주화에는 무리가 있다.

Ÿ 경제력, 동반자 등도 여가 자원에 속하므로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회적 요인에 주요 타자가 포함되어 있기에 분류를 섬세하
게 할 필요가 있다.

<표 12> 문항 7 수정 지시 사항

문항 8(<표 13>)은 개인적 요인 중 향수(鄕愁)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

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로 나타났으며 CV는 .117, IQ

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귀환 전 거주국에 대한 향수가 귀환 재외동포 노

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8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
주국에 대한 향수(鄕愁)는 여가 활
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400 .516 4.000 4.000 1.000 1.000 .117 1.000

<표 13> 거주국에 대한 향수 타당도

문항 9(<표 14>)는 개인적 요인 중 자신감 부족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500, SD는 1.17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

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400, CVI는 .700로 나타났으며 CV는 .337, IQR은 

1.25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자신감 부족이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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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9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서툶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500 1.179 4.000 4.000 .400 .700 .337 1.250

<표 14> 자신감 부족 타당도

본 문항은 여가 활동에 서투름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자신감 부족에 더 주요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의 삭제 의견이 있었다.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15>와 같다. 본 문항에 관한 협의 결과 문항 삭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고 

3차 설문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수정 지시 사항 내용

삭제
Ÿ 여가 활동 서툶보다 낯선 환경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15> 문항 9 수정 지시 사항

문항 10(<표 16>)은 개인적 요인 중 강박적 성향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

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000, SD는 .994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

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600, CVI는 .8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42, I

QR은 1.250으로 나타나 CVR, IQR에서 통계적으로 강박적 성향이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에는 강박 성향과 관련한 참고문헌이 제시되었다. 강박 성향은 강박사고

와 동반하는 불안,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을 말한다(이수인, 강영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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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0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강박적 성향을 보이는 귀환 재외동
포 노인은 귀환 전 거주국에서 익
숙해진 여가 활동을 취향으로 인식
한다.

4.000 .994 4.000 4.000 .600 .800 .242 1.250

<표 16> 강박적 성향 타당도

본 문항과 관련해 강박 성향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의견, 강박 성향과 여가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가 직접적인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

당 문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17>과 같다. 전문가 의견과 같이 강박장애는 일반 인구에서 2~3%의 유병률을 보이

는 질환으로 의학계에서는 흔한 질환이라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

라고 보기 어렵다(이상원, 최미나 외, 2022). 더하여 강박 성향과 여가 활동의 상관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협의체와의 협

의를 거쳐 본 문항은 삭제하고 3차 설문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수정 지시사항 내용

선행연구 제시 
또는 삭제

Ÿ 강박 성향은 일부에게만 나타나므로 보편적인 문항이라 할 수 없다.
Ÿ 강박 성향과 여가 활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제시가 필요하

다.

<표 17> 문항 10 수정 지시사항

문항 11(<표 18>)은 개인적 요인 중 히스테리 성향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

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

치 중 Mean은 3.400, SD는 1.350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

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

397, IQR은 2.25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히스테리 성향

이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히스테리에 관한 참고문헌이 제시되었다. 히스테리는 과거의 억압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욕망을 통해 대타자를 향한 ‘욕망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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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자신을 찾아 나가는 증상이다(이수진, 2018).

문항 11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히스테리 성향을 보이는 귀환 재외
동포 노인은 귀환 전 거주국에서 
익숙해진 여가 활동을 취향으로 인
식한다.

3.400 1.350 4.000 4.000 .200 .600 .397 2.250

<표 18> 히스테리 성향 타당도

본 문항은 문항 10의 강박적 성향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이지 않다는 의견과 히스

테리 성향과 여가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가 직접적인 선행연구로 제시되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한다면 해당 문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제시된 전

문가 의견은 다음 <표 19>와 같다. 히스테리 성향과 여가 활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 

문항은 삭제하고 3차 설문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수정 지시사항 내용

선행연구 제시 
또는 삭제

Ÿ 히스테리 성향은 일부에게만 나타나므로 보편적인 문항이라 할 수 없다.
Ÿ 히스테리 성향과 여가 활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제시가 필요하

다.

<표 19> 문항 11 수정 지시사항

문항 12(<표 20>)는 문항 8, 9, 10, 11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700, SD는 

1.160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

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313, IQR은 2.250으로 나타

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향수, 자신감 부족,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

적 성향의 심리로의 범주화는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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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2. 개념어 범주화: 심리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향수(鄕愁)’, ‘자신감 부족’,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적 성향’의 ‘심리’
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3.700 1.160 4.000 4.000 .200 .600 .313 2.250

<표 20> 하위 범주: 심리 타당도

본 문항에는 ‘심리’보다 ‘심리적 건강’으로 범주화함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21>과 같다. ‘심리’ 범주에 포함

되는 개념어 4개 중 3개인 ‘자신감 부족’,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적 성향’에 삭제 

의견이 있음을 반영하여 협의를 통해 본 하위 범주 전체를 삭제하고 3차 설문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수정 지시사항 내용

범주 용어 수정 Ÿ 심리적 건강으로의 범주화가 타당하다.

<표 21> 문항 12 수정 지시사항

문항 13(<표 22>)은 하위 범주를 범주화한 상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100, SD는 .568

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38, IQR은 .250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건강, 여가 자원, 심리의 개인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델파이 설문 결과를 통해 하위 범주인 ‘여가 자원’은 ‘여가(를 위한) 배경’으
로 변경하고, ‘심리’는 개념어의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아 삭제를 결정함에 따라 상

위 범주: 개인적 요인의 하위 범주는 ‘건강’과 ‘여가(를 위한) 배경’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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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3. 

하위 범주 범주화: 개인적 요인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건강’, ‘여가 자원’, ‘심리’의 ‘개인
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100 .568 4.000 4.000 .800 .900 .138 .250

<표 22> 상위 범주: 개인적 요인 타당도

(2) 사회적 요인

문항 14(<표 23>)는 사회적 요인 중 물리적 접근성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

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

치 중 Mean은 4.700, SD는 .483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

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로 나타났으며 CV는 .1

03,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물리적 접근성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

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14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거주지 근방 
여가 시설 유무, 시설까지의 거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

4.700 .483 5.000 5.000 1.000 1.000 .103 1.000

<표 23> 물리적 접근성 타당도

문항 15(<표 24>)는 사회적 요인 중 프로그램 전문성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

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

계치 중 Mean은 4.200, SD는 .632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

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

51,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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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5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거주지역에
서 시행하는 여가 프로그램의 전문
성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

4.200 .632 4.000 4.000 .800 .900 .151 1.000

<표 24> 프로그램 전문성 타당도

문항 16(<표 25>)은 문항 14, 15를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100, SD는 .568

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38, IQR은 .250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물리적 접근성, 프로그램의 전문성의 생활 여가 인프라로의 범주화는 타

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16. 개념어 범주화: 
생활 여가 인프라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물리적 접근성’, ‘프로그램 전문성’
의 ‘생활 여가 인프라’로의 범주화
는 타당하다.

4.100 .568 4.000 4.000 .800 .900 .138 .250

<표 25> 하위 범주: 생활 여가 인프라

문항 17(<표 26>)은 사회적 요인 중 현재 동반자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

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

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현재 동반자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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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7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현재 동반자
와 그의 여가 취향은 귀환 재외동
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표 26> 현재 동반자 타당도

문항 18(<표 27>)은 사회적 요인 중 생애 주기별 동반자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

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000, SD는 1.155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 4.000, Mod

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변이계

수 값은 .289,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생애 주기별 동반자가 귀환 재외

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문항 18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생애 주기별 
동반자는 그들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000 1.155 4.000 4.000 .800 .900 .289 1.000

<표 27> 생애 주기별 동반자 타당도

문항 19(<표 28>)는 사회적 요인 중 한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형성된 인적 네트워

크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

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800, SD는 .789로 나타났다. 집중경

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09, IQR은 1.25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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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9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
주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는 SNS를 
통하여 유지된다. 이때 유지된 인적 
네트워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800 .789 4.000 4.000 .200 .600 .209 1.250

<표 28> 귀환 전 인적 네트워크 타당도

본 문항에는 한국으로 귀환하기 전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는 과거에 형성된 네트

워크로 SNS를 통해 유지되는 온라인 네트워크이기에, 현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29>와 같

다. 본 문항은 전문가의 수정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는 SNS를 통하여 유지된다. 이때 유지된 인적 네트워크

는’을 ‘귀환 전 거주국에서부터 유지되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는’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사할린동포가 사할린에 남아 있는 자녀들과 SNS를 통하여 관계를 이어간다는 

참고문헌(임채완, 이소영, 2015)을 추가하여 3차 델파이 설문 도구로 활용하였다.

수정 지시사항 내용

수정
Ÿ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Ÿ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표 29> 문항 19 수정 지시사항

문항 20(<표 30>)은 사회적 요인 중 귀환 후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

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한국에서 형성한 새로

운 인적 네트워크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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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0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새롭게 형성
한 한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는 여
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

4.400 .516 4.000 4.000 1.000 1.000 .117 1.000

<표 30>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타당도

문항 21(<표 31>)은 사회적 요인 중 이성 노인과의 관계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

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3.800, SD는 1.033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3.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로 나타났으며 CV는 

.272, IQR은 2.00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문항에는 남성 노인이 참여한 운동 교실에서 여성 노인과의 관계에 관한 참고

문헌을 제시하였다. 남성 노인들은 여성 노인이 반겨주지 않으면 운동 교실 참여가 

어려우며, 여가 복지 시설에서 텃세로 인한 소외감을 경험한다고 한다(이승연, 박휴

경 외, 2022). 

문항 21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이성 노인과의 관
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

3.800 1.033 4.000 3.000 .200 .600 .272 2.000

<표 31> 이성 노인과의 관계 타당도

본 문항에는 여성 노인은 동성 노인의 영향이 더 많이 작용할 것이란 전문가 의

견이 있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32>와 같다. 이에 관한 협

의체와의 협의에서 여가는 다양한 활동을 동반하며 활동에 따라 이성 노인과의 관

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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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이성 교제를 원하며, 이는 삶의 활력소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참고문헌을 

추가하여(김현덕, 2012) 동일한 문항으로 3차 델파이 설문 도구로써 활용하였다.

수정 지시사항 내용

수정 Ÿ 여성 노인은 동성 노인의 영향이 더 많이 작용할 것이다.

<표 32> 문항 21 수정 지시사항

문항 22(<표 33>)는 문항 17, 18, 19, 20, 21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50

0, SD는 .527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5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

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7, IQR은 1.000으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현재 동반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인적 네트워크, 이성 노인

과의 관계의 주요 타자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22. 개념어 범주화: 주요 타자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현재 동반자’, ‘생애 주기별 동반
자’, ‘인적 네트워크’, ‘이성 노인과
의 관계’의 ‘주요 타자’로의 범주화
는 타당하다.

4.500 .527 4.500 4.000 1.000 1.000 .117 1.000

<표 33> 하위 범주: 주요 타자

문항 23(<표 34>)은 하위 범주를 범주화한 상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300, SD는 .675

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생활 여가 인프라와 주요 타자의 사회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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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3. 

하위 범주 범주화: 사회적 요인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생활 여가 인프라’, ‘주요 타자’의 
‘사회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
하다.

4.300 .675 4.000 4.000 .800 .900 .157 1.000

<표 34> 상위 범주: 사회적 요인 타당도

(3) 문화적 요인

문항 24(<표 35>)는 문화적 요인 중 기존 문화 환경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

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

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

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기존 문화 환경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24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
주국의 문화적 배경 및 환경은 여
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표 35> 기존 문화 환경 타당도

문항 25(<표 36>)는 문화적 요인 중 전통적 여가 활동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

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

계치 중 Mean은 4.300, SD는 .675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는 4.000, Mode

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

5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전통적 여가 활동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에서는 귀환한 사할린동포의 전통적 문화 전승에 관한 연구와(안상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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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2013)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전승하고 있는 자국의 전통문화에 관한 연구

가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었다(정연학, 2015). 

문항 25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사할린 한인은 춤, 중국동포는 마작
과 같이 국가에 따라 그들의 전통
적 여가 활동이 있고, 이는 귀환 재
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
정에 영향을 미친다.

4.300 .675 4.000 4.000 .800 .900 .157 1.000

<표 36> 전통적 여가 활동 타당도

문항 26(<표 37>)은 사회적 요인 중 정치·사회 체제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

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

치 중 Mean은 3.500, SD는 .850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3.5000, Mod

e는 3.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000, CVI는 .5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

243, IQR은 1.00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에서 통계적으로 정치·사회 체제가 여

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26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
주국의 정치·사회 체제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500 .850 3.500 3.000 .000 .500 .243 1.000

<표 37> 정치·사회 체제 타당도

본 문항에는 정치·사회 체제에 관한 명확한 의미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

치·사회 체제가 여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본 문항

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38>과 같다. 이에 따라 사회 체제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 나뉘며 한국의 경우 극우 반공 체제, 개발 독재 체제, 발전국가 체제, 

신자유주의 체제로 변화하였다는 참고문헌(조희연, 2010)과 한국에서 사는 외국 국

적 동포의 84%가 중국,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 출신으로(출입국·외국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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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 한국과 다른 사회체제와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참고문헌을 제시하였

다. 또한 정치·사회 체제를 사회체제(민주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등)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3차 델파이 설문 도구로써 활용하였다.

수정 지시사항 내용

수정
Ÿ 사회체제에 대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Ÿ 여가 활동은 자유로운 영역이기에 정치·사회 체제의 영향력은 미미

할 것이다.

<표 38> 문항 26 수정 지시사항

문항 27(<표 39>)은 문항 24, 25, 26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000, SD는 

.667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

률 중 CVR은 .600, CVI는 .8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67, IQR은 .500으로 나타나 

CVR에서 통계적으로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 정치·사회 체제의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로의 범주화는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27. 개념어 범주화: 
귀환 전 거주국 문화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
동’, ‘정치·사회체제’의 ‘귀환 전 거
주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타당
하다.

4.000 .667 4.000 4.000 .600 .800 .167 .500

<표 39> 하위 범주: 귀환 전 거주국 문화 타당도 

문항 28(<표 40>)은 문화적 요인 중 문화 이해·적응도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

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

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

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

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문화 이해·적응도가 귀환 재외동포 노

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에는 문화 적응에 관한 참고문헌이 제시되었다. 문화 적응은 사회문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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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심리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문화 적응은 다른 문화 환경에서 일상생활

을 이어갈 수 있는 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의미한다. 심리 적응은 개인의 정신건강

과 행복을 의미한다(박한울, 김선아, 2020). 

문항 28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 문화 
이해·적응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
에 영향을 미친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표 40> 문화 이해·적응도 타당도

문항 29(<표 41>)는 문화적 요인 중 새로운 문화 환경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

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

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

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

는 .11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새로운 문화 환경이 귀환 재외동포 노

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29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새
로운 여가문화 환경은 귀환 재외동
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400 .516 4.000 4.000 1.000 1.000 .117 1.000

<표 41> 새로운 문화 환경 타당도

문항 30(<표 42>)은 문화적 요인 중 여가문화 인지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

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

치 중 Mean은 4.200, SD는 .78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600, CVI는 .8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88, 

IQR은 1.250으로 나타나 CVR, IQR에서 통계적으로 여가문화인지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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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0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 여가문
화 인지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200 .789 4.000 4.000 .600 .800 .188 1.250

<표 42> 여가문화 인지 타당도

본 문항에는 여가문화 인지 정도가 취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이 있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 <표 43>과 같다. 본 문항은 전

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고 3차 델파이 설문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수정 지시사항 내용

삭제
Ÿ 여가문화 인지는 취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Ÿ 여가문화 인지와 관계없이 귀환 전 여가가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표 43> 문항 30 수정 지시사항

문항 31(<표 44>)은 문화적 요인 중 문화 차이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

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 .117, IQ

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문화 차이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

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31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
주국 문화와 한국 문화 차이는 여
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

4.400 .516 4.000 4.000 1.000 1.000 .117 1.000

<표 44> 문화 차이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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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2(<표 45>)는 문화적 요인 중 노인 여가문화 정책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

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3.900, SD는 .87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3.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

는 .225, IQR은 2.000으로 나타나 Mean, CVR, CVI, IQR에서 통계적으로 노인 여가

문화 정책이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32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900 .876 4.000 3.000 .200 .600 .225 2.000

<표 45> 노인 여가문화 정책 타당도

본 문항에는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이라는 단어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 <표 46>과 같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여가와 관련한 정책은’으로 수정하여 3차 델

파이 설문 도구로써 활용하였다.

수정 지시사항 내용

삭제 Ÿ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다.

<표 46> 문항 32 수정 지시사항

문항 33(<표 47>)은 문항 28, 29, 30, 31, 32를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30

0, SD는 .675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

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문화 이해·적응도, 새로운 문화 환경, 여가문화 인지, 문화 차이, 

노인 여가문화 정책의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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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문항 33. 개념어 범주화: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문화 이해·적응도’, ‘새로운 문화 
환경’, ‘여가문화 인지’, ‘문화 차
이’, ‘노인 여가문화 정책’의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타
당하다.

4.300 .675 4.000 4.000 .800 .900 .157 1.000

<표 47> 하위 범주: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타당도

문항 34(<표 48>)는 하위 범주를 범주화한 상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400, SD는 .516

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와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의 문화적 요인으로

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34. 

하위 범주 범주화: 문화적 요인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의 ‘문화적 요인’
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400 .516 4.000 4.000 1.000 1.000 .117 1.000

<표 48> 상위 범주: 문화적 요인 타당도

(4) 정보적 요인

문항 35(<표 49>)는 정보적 요인 중 프로그램 정보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

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

치 중 Mean은 4.200, SD는 .632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1, 



- 46 -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프로그램 정보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35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200 .632 4.000 4.000 .800 .900 .151 1.000

<표 49> 프로그램 정보 타당도

 

문항 36(<표 50>)은 정보적 요인 중 진지한 여가 활동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

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

계치 중 Mean은 4.200, SD는 .632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

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

51,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진지한 여가 활동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에서는 진지한 여가 개념에 관한 참고문헌이 제시되었다. 진지한 여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구하여 그 안에서 재미와 본질, 

그리고 성취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아마추어, 취미, 자원봉사의 세 가지 활

동 유형으로 구성된다(Stebbins, 2006). 따라서 본 문항에서 설문으로 제시한 여가 

지식과 태도, 경험에 관해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진지한 여가 활

동으로 개념어를 정리하였다.

문항 36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가진 한국의 
여가 지식, 태도, 경험에 관해 전문
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

4.200 .632 4.000 4.000 .800 .900 .151 1.000

<표 50> 진지한 여가 활동 타당도



- 47 -

문항 37(<표 51>)은 문항 35, 36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3.900, SD는 .876

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600, CVI는 .8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25, IQR은 .500으로 나타나 Mea

n, CVR에서 통계적으로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의 지식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은 타당도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전문가의 수정·삭제 지시사항이 없어 협

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노인의 진지한 여가와(김유나, 김성겸, 2022; 신다현, 이상희 

외, 2020; 이현진, 이상희 외, 2022)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의 진지한 여가 경험에 관

한 참고문헌을(박봉수, 이미정, 2016) 제시하였다. 본 문항의 범주화는 ‘지식’, ‘인
지’, ‘여가 역량 개발’의 세 가지로 제시하여 설문을 구성하고 3차 델파이 설문 도

구로써 활용하였다.

문항 37. 개념어 범주화: 지식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
동’의 ‘지식’으로의 범주화는 타당
하다.

3.900 .876 4.000 4.000 .600 .800 .225 .500

<표 51> 하위 범주: 지식 타당도

문항 38(<표 52>)은 정보적 요인 중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

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한국귀환 전 거주

국에서의 여가 경험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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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8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은 귀환 후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표 52>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타당도

문항 39(<표 53>)는 정보적 요인 중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경험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100, SD는 1.197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

로 나타났으며 CV는 .29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해외 이주 전 한국

에서의 여가 활동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39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경험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

4.100 1.197 4.000 4.000 .800 .900 .292 1.000

<표 53>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경험 타당도

문항 40(<표 54>)은 정보적 요인 중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경험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으로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Me

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

로운 여가 활동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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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40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후 한
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참여 경험과 
빈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표 54>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경험 타당도

문항 41(<표 55>)은 문항 38, 39, 40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100, SD는 

.568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는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

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38, IQR은 .25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활동,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그리고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의 시기에 따른 경험으로의 범주

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41. 개념어 범주화: 
시기에 따른 경험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활
동’,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
가 활동’,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
로운 여가 활동’의 ‘시기에 따른 경
험’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100 .568 4.000 4.000 .800 .900 .138 .250

<표 55> 하위 범주: 시기에 따른 경험 타당도

문항 42(<표 56>)는 하위 범주를 범주화한 상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통계치 중 Mean은 4.300, SD는 .675

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지식, 시기에 따른 경험의 정보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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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42. 

하위 범주 범주화: 정보적 요인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지식’, ‘시기에 따른 경험’의 ‘정보
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300 .675 4.000 4.000 .800 .900 .157 1.000

<표 56> 상위 범주: 정보적 요인 타당도

(5) 소결

2차 델파이 결과 각 문항의 타당도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환 재

외동포 노인의 취향 결정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건강 항목에서 신체

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개인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여가 

자원은 범주화가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여가(를 위한)배경으로 범주를 수정하고 3

차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여가 자원 항목에서 노후 준비도, 한국어 숙련도, 

여가 활동 시간은 타당성이 입증되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노후 준비도는 

경제력, 한국어 숙련도는 한국어 능력 정도로 수정하였다. 개인적 요인의 하위 범주

인 심리는 항목 자신감 부족,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적 성향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전문가의 삭제 의견이 있어 협의를 거쳐 하위 범주를 모두 삭제하였다.

사회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생활 여가 인프라 항목에서 물리적 접근성, 프로그램 

전문성은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사회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주요 타자 항목에서 현

재 동반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는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인적 네트워크, 이성 노

인과의 관계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문항을 수정하고 참고문헌을 추가하여 3차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화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항목을 수정하고 3차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항목에서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은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정치·사회 체제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개념어를 사회 체제로 수

정하고 참고문헌을 추가하여 3차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문화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항목인 문화 이해·적응도, 새로운 문화 환경, 문화 

차이의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나 여가문화 인지, 노인 여가문화 정책의 타당성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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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지 않았다. 여가문화 인지는 전문가의 삭제 의견이 있어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노인 여가문화 정책은 문항을 수정하여 3차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정보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지식은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지식, 인지, 여가 역

량 개발의 세 가지로 3차 델파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지식 항목 중 프로그램 정

보와 진지한 여가 활동은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정보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시기에 

따른 경험 항목 중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은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전문가 의견과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항 삭

제, 수정, 참고문헌 추가 과정을 걸쳐 3차 델파이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2차 결과를 

통해 도출된 델파이 설문 결과는 다음 <표 5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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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어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신체적 건강
건강

개인적 요인

정신적 건강

경제력

여가(를 위한) 배경한국어 능력 정도

여가 활동 시간

물리적 접근성
생활 여가 인프라

사회적 요인

프로그램 전문성

현재 동반자

주요 타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인적 네트워크

이성 노인과의 관계

기존 문화 환경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문화적 요인

전통적 여가 활동

사회 체제

문화 이해·적응도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새로운 문화 환경

문화 차이

노인 여가문화 정책

프로그램 정보 지식/ 인지/ 

여가 역량 개발

정보적 요인

진지한 여가 활동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시기에 따른 경험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

<표 57> 2차 델파이 설문 결과

 3) 3차 델파이 결과

3차 설문은 2차 설문 결과에서 종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설문 중 수정 지시사

항을 반영한 7개의 설문을 도구로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2차 설문과 같이 

폐쇄형으로 각 설문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했다. 3차 델

파이 설문지는 2023년 9월 20일에 메일과 SNS를 통해 전송하였으며 2023년 9월 27

일에 설문지 회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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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요인

문항 1(<표 58>)은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여가 자원’을 

수정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3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

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

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노후 준비도’, ‘한국어 

능력 정도’, ‘여가 활동 시간’의 ‘여가(를 위한) 배경’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항 1. 범주화: 여가(를 위한) 배경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노후 준비도’, ‘한국어 능력 정도’, 
‘여가 활동 시간’의 ‘여가(를 위한) 
배경’으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표 58> 하위 범주 범주화: 여가 배경

문항 2. 삭제가 타당하다.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범주화 중 괄호 안의 
(를 위한) 삭제 여부

8 2

본 문항 중 문항의 명확성을 위해 추가한 괄호 내용은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

이 우세하여 괄호 내용을 삭제하고 ‘여가 배경’으로 범주화하였다. 타당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9> 괄호 내용 삭제 여부 

(2) 사회적 요인

문항 3(<표 60>)은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국으로 귀환 

전 인적 네트워크를 수정한 개념어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3차 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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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500, SD는 .707로 나타났다. 집중

경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

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57,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한국으로 

귀환 전 인적 네트워크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3.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전 거주국에서부터 유지되고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는 귀환 재외
동포 노인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500 .707 5.000 5.000 .800 .900 .157 1.000

<표 60>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

문항 4(<표 61>)는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성 노인과의 

관계를 수정한 개념어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3차 델파이 설문을 통

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200, SD는 1.033으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5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600, CVI는 .800으

로 나타났으며, CV는 .246, IQR은 1.250으로 나타나 CVR, IQR에서 통계적으로 이성 

노인 관계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 4.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이성 노인과의 관
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

4.200 1.033 4.500 5.000 .600 .800 .246 1.250

<표 61> 이성 노인과의 관계 타당도

본 문항에는 이성 노인과의 관계보다 폭넓은 범위인 주변 친구와의 관계가 타당

하다는 의견과 남성 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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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문항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다음 <표 62>와 같다. 본 문항은 전문가 의견

에 따라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 전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삭제하기로 하였다.

수정 지시사항 내용

수정 또는 삭제

Ÿ ‘주변 친구와의 관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로 수
정함을 추천한다. 이성과의 관계가 뚜렷한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성
을 포함한 주변 친구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Ÿ 남성 노인에 더 해당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국내 여성 노인도 이성 
노인보다 동성 노인인 친구 영향이 더 크게 미치기 때문이다.

<표 62> 문항 4 수정 지시사항

(3) 문화적 요인

문항 5(<표 63>)는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회 체제를 수

정한 개념어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3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200, SD는 1.22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5

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

며, CV는 .293,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사회 체제가 귀환 재외동포 노

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문항은 타당도가 확인되었지만, 사회 체제는 본 연구와 거의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선행연구도 미흡하여 사회 체제와 여가에 관한 선행 연구가 먼

저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

종 삭제를 결정하였다.

문항 5.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
주국의 사회 체제는(민주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등)는 여가 활동 취
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200 1.229 4.500 5.000 .800 .900 .293 1.000

<표 63> 사회 체제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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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6(<표 64>)은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귀환 전 거주국

의 여가문화를 수정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3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600, SD는 .516으로 나타났다. 집중경

향치 중 M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1.000, CVI

는 1.0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112,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기존 문

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 ‘사회 체제’, ‘귀국 전 여가 활동’의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가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문항 5에서 ‘사회 체제’를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결론에서는 해당 부분을 삭

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타당도가 확보되었으나 ‘귀국 전 여가 활동’이 ‘정보적 요인’
에서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과 유사하다는 전문가의 삭제 요청이 있

었다. 이에 따라 협의를 통해 두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귀국 전 여가 활동을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에서 삭제하였다.

문항 6. 개념어 범주화: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
동’, ‘사회 체제’, ‘귀국 전 여가 활
동’의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로
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4.600 .516 5.000 5.000 1.000 1.000 .112 1.000

<표 64> 하위 범주: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문항 7(<표 65>)은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노인 여가문화 

정책을 수정한 개념어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3차 델파이 설문을 통

해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300, SD는 1.252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

edian은 5.0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91,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노인 여가문화 정책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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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7.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여가
와 관련한 정책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

4.300 1.252 5.000 5.000 .800 .900 .291 1.000

<표 65> 노인 여가문화 정책 타당도 

(4) 정보적 요인

문항 8(<표 66>)은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지식을 수정한 

하위 범주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었다. 3차 델파이 설문에서 참고문헌을 

추가하고 범주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지식’으로 범주화에서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4.300, SD는 .949로 나타났

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500, Mode는 5.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21,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지식’으로의 범주화가 타당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지’로 범주화에서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3.500, SD는 1.269로 나타났

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I은 

.2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363, IQR은 1.5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프
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인지’로의 범주화가 타당하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가 역량 개발’로 범주화에서 도출된 기술 통계치 중 Mean은 3.600, SD는 1.075

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200, CVI는 .6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99, IQR은 1.500으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여가 역량 개발’로의 

범주화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은 ‘지식’으로 범주화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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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8. 개념어 범주화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
을 위한 탐색’의 ‘지식’으로의 범주
화는 타당하다.

4.300 .949 4.500 5.000 .800 .900 .221 1.000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
을 위한 탐색’의 ‘인지’로의 범주화
는 타당하다.

3.500 1.269 4.000 4.000 .200 .600 .363 1.500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
을 위한 탐색’의 ‘여가 역량 개발’
로의 범주화는 타당하다.

3.600 1.075 4.000 4.000 .200 .600 .299 1.500

<표 66> 개념어 범주화

(5) 소결

3차 델파이 결과 각 문항의 타당도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여가(를 위한)배경은 하위 범주로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 추가한 (를 위한)은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최종적으로 여

가 배경으로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주요 타자 항목의 인적 네트워크는 타당성이 입증되

었다. 다만, 문항이 귀환 전, 후가 나뉘어 있기에 개념어를 나눠서 구성하여야 한다

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한국으로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와 한국으로 귀환 

후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이성 노인과의 관계는 타당성이 입

증되지 않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삭제를 결정하였다.

문화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항목의 사회 체제는 타당성

이 입증되지 않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삭제를 결정하였다. 하위 범주인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는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항목의 노인 여

가문화 정책은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정보적 요인의 하위 범주인 지식, 인지, 여가 역량 개발 중 지식이 하위 범주로 

타당성을 입증되었고 인지, 여가 역량 개발은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지식으로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3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한 결과표는 최종 결과 표와 같아 본 장의 3절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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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2.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

 1) 1차 델파이 결과

1차 델파이 설문은 개방형 설문으로 노인, 여가, 재외동포 전문가에 귀환 재외동

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지는 2023

년 7월 13일에 메일과 SNS를 통해 전송하였으며 2023년 7월 22일에 설문지 회수를 

완료했다.

1차 델파이 설문 결과에서 도출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

의 개념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

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설문

의 응답은 다음 <표 67>과 같다.

주어 목적어 술어

귀환 
재외
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이란

Ÿ 자신의 여가 활동 시간에
Ÿ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서
Ÿ 한국에 귀환해 자신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변화하여
Ÿ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Ÿ 잠재적 취미로
Ÿ 과거의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경험 해봤던 여가 활동을
Ÿ 여가문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나 참여하는
Ÿ 거주국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선호하는 놀이 활

동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즐거움 찾기
Ÿ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Ÿ 결정하는 것이다.
Ÿ 행동이다.
Ÿ 활동이다.
Ÿ 준비하고 있다.

→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키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
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을

→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표 67>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 개념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은 문장으로 구성해야 하기

에 주어와 목적어, 술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도출된 문장은 단어 단위로 나누어 

협의체와 귀납적 분석을 시행하여 적합한 단어를 선정하고 선정한 단어를 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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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2차 델파이 설문 도구로써 활용했다.

먼저 주어는 문항에서 제시한 대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란’으
로 도출하였다. 

둘째, 목적어는 ‘자신의 여가 활동 시간에’,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서’, ‘한국에 귀

환해 자신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변화하여’,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잠재적 

취미로’, ‘과거의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경험 해봤던 여가 활동을’, ‘여가문화에 참

여하고 싶은 마음이나 참여하는’, ‘거주국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선호하는 

놀이 활동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즐거움 찾기’, ‘언제든 드러날 수 있

는’으로 분류되었고, 귀납적 분석을 통해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키는 거주국의 문화

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을’로 도출했다. 

셋째, 술어는 ‘결정하는 것이다.’, ‘행동이다.’, ‘활동이다.’, ‘준비하고 있다.’로 분

류되었고, 귀납적 분석을 통해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로 도출했다.

이에 따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1차 델파이 설문 결과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

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로 귀환 재외동

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 초안이 도출되었다.

2) 2차 델파이 결과

1차 설문 결과분석을 토대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

념 정의의 타당도를 평정하기 위해 2차 델파이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지는 폐쇄형

으로 설문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했다. 2차 델파이 설문

지는 2023년 8월 14일에 메일과 SNS를 통해 전송하였으며 2023년 8월 23일에 설문

지 회수를 완료했다. 2차 설문지 분석 과정 중 3점 이하로 표시하였으나 수정 및 

삭제 지시사항이 없는 설문지가 많아 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8월 30일에 2

차 설문지를 수정 없이 재전송하고 수정 및 삭제 지시사항을 기재하여 전송해 달라

고 요청했다. 설문지 회수는 2023년 9월 4일에 완료했다.

개념화 문항(<표 68>)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 정

의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이다.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도출된 기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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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중 Mean은 4.200, SD는 .919로 나타났다. 집중경향치 중 Median은 4.000, Mode는 

4.000으로 나타났다. 긍정률 중 CVR은 .800, CVI는 .900으로 나타났으며 CV는 .219, 

IQR은 1.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란, 과

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

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정의가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 정의

기술통계치 집중경향치 긍정률

Mean SD Median Mode CVR CVI CV IQR

→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
동 취향이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
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
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
인이다.

4.200 .919 4.000 4.000 .800 .900 .219 1.000

<표 68>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 정의

3. 소결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에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 

한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들이 여가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취향 결정요

인과 개념을 살펴보는 데 있다. 문헌 고찰과 델파이 조사를 통해 첫째, 귀환 재외동

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요인을 살펴보았고, 둘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취향

은 무엇인지 개념화하였다. 논의에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취향 결정요인과 

개념화 도출 과정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취향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

요인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정보적 요인’으로 도출

되었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개념어와 하위 범주, 그리고 상위 범주는 다음 <표 6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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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어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신체적 건강
건강

개인적 요인

정신적 건강

경제력

여가 배경한국어 능력 정도

여가 활동 시간

물리적 접근성
생활 여가 인프라

사회적 요인

프로그램 전문성

현재 동반자

주요 타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한국으로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

한국으로 귀환 후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기존 문화 환경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문화적 요인

전통적 여가 활동

문화 이해·적응도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새로운 문화 환경

문화 차이

노인 여가문화 정책

프로그램 정보
지식

정보적 요인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시기에 따른 경험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

<표 69> 델파이 조사 결과 범주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경제력과 한국어 능력 정

도, 확보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시간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가 배경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개념어를 통

해 도출한 하위 범주인 건강과 여가 배경은 개인적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차 델파이 설문에서 향수(鄕愁), 자신감 부족,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적 성향이 심

리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나, 2차 델파이 설문에서 대부분의 개념어가 ‘주요한 요인이 

아님’, ‘보편적인 요인이 아님’의 이유로 삭제되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거주지 근방 여가 시설 유무와 시설까지의 거리를 의미하

는 물리적 접근성과 노인의 거주지역에서 시행하는 여가 프로그램의 전문성은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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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생활 여가 

인프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현재 동반자와 그의 취향, 생

애 주기에 따른 동반자, 한국으로 귀환하기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한국

으로 귀환 후 새롭게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타자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개념어

를 통해 도출한 하위 범주인 생활 여가 인프라와 주요 타자는 사회적 요인으로 범

주화할 수 있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적 배경 및 환경을 의미하는 기존 

문화 환경과 사할린 한인은 춤, 중국동포는 마작과 같이 국가에 따른 전통적 여가 

활동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

며, 귀환 전 거주국 문화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 문화 

이해·적응도와 한국의 새로운 여가문화 환경, 귀환 전 거주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 

그리고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개념어를 통해 도출한 하위 범주인 귀환 전 거주국 문화와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는 문화적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가진 한국의 여가 지식, 태도, 경험에 관해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과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경

험, 그리고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참여 경험과 빈도는 귀환 재외동포 노

인의 여가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시기에 따른 여가 경

험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개념어를 통해 도출한 하위 범주인 지식과 시기에 따

른 경험은 정보적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문장을 수집하여 범주화하고 2차 델파이 설문을 통해 타

당성을 입증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의 개념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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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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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결정요인과 취향의 개념 도출을 목적

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여가 취향 결정요인과 취향의 개념에 관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노인 여가와 귀환 재외동포 노인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비교

해 서술하였다.

1) 여가 취향 결정요인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개인의 다양한 활동 참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여

가 자원이자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 자원은 개인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다양한 자산, 시설 및 기회를 의미하며 개인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구분한다(이현주 외, 2022; Hwang, Choi, et al, 2015). 

개인적 자원에 해당하는 건강의 영역에서 살펴보면 신체 건강이 좋은 사람은 제한 

없이 여가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신체 건강이 좋지 않으면 특정 활동에 참여하지 못

하거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Hwang, et al, 2015). 또한 우울증 

증세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가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으며,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Levick, Broome, et al, 2023; Ya

n, et al, 2022),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여가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은 여가 활동의 접근성, 선택의 폭,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질과 여가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하나의 여가 자원으로서 

기능한다(이성은, 2015). 생산가능인구에 벗어나 있는 노인들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

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들은 체류 자격에 따라 경

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 일부 귀환 재외동포들은 한국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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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다(곽민정 외, 2023). 고비용의 여가 활동은 경제적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

면 참여가 어렵고, 비용에 따른 여가 선택의 폭은 여가 취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은 여가 활동의 참여 가능성과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게서 나타난 특이점은 한국어 능력이

었다. 여가 활동 선호와 참여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은 정보 접근성, 사회적 상호

작용 및 문화적 통합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

력은 여가제약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송화성, 이영안 외, 2020). 또한 

언어장벽과 문화·민족적 차이로 이민자들은 다양한 여가 활동을 추구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적응 곤란이 고령의 이민자가 여가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준다(Kim, Suh, et 

al, 2019). 귀환 재외동포 노인과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공통점을 가짐에서 볼 때, 한국어 능력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자원으로 기능하며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은 귀환 후 한국 문화 영역과 지식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귀환 재외동포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기초 생활 시설 이용 및 한국인과 

사회적 교류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곽민정 외, 2023). 이와 반대로 한국어 능력을 갖

추고 있다면 여가 프로그램의 정보를 얻거나 여가 활동을 탐색할 때, 정보 접근성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한국어 능력은 한국에 체

류하는 외국인의 문화 적응을 돕는 직·간접적인 역할을 한다(류루루 외, 2023; 이혜

미, 김영주, 2016).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춰볼 때 한국어 능력은 직접적으로 여가 활

동 취향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문화나 지식 영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경제력과 언어 능력은 Bourdieu가 주장한 문화자본의 유형이다. 문화자본은 개인

이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한 총체적인 문화적 산물을 의미한다(신아란, 권혁인, 202

3). 경제력은 상품과는 다르지만, 재화의 의미에서 객체화된 문화자본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가진 경제적 자산에 따라 여가 소비계층이 달라지며, 이는 여가 

취향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반면 언어 능력은 전승을 통해 물려받은 체화

된 유형의 자본으로 볼 수 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에게 이러한 요소들은 그들

이 경험하고 살아온 문화적 배경을 형성한다.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는 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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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들에게 체화되며, 이는 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상속 자

본(Inherited capital)이자, 그곳에서의 교육을 통해 얻은 문화적 성향 및 의지의 획

득 자본(acquired capital)으로 볼 수 있다(이희영, 2023).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경우 

국외 이주 전에는 출생지 언어인 한국어가 모국어였으나 오랜 기간 거주한 거주국

의 언어가 모국어에 가깝게 변화하기에 한국어는 귀환 후 개인적 투자를 통해 획득

한 획득 자본이라 할 수 있다(장혜지 외, 2023).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가진 경제적·
언어적 문화자본은 그 자본의 수량과 정도에 따라 다른 취향을 형성하게 할 것이

다.

충분한 여가시간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게 다양한 활동을 탐색하고 새로운 여가

를 개발할 기회를 준다. 여가시간 부족은 여가 활동 참여율을 낮추고 여가만족도를 

낮춘다(주익현, 주이화, 2021).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게 주어지는 충분한 여가시간은 

이들로 하여 기존 거주국에서 여가 경험을 반영해 새로운 환경에서 여가에 참여하

게 한다. 충분한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여가 선택의 폭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형성에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적 요인 중 생활 여가 시설과의 물리적 접근성과 프로그램 전문성은 사회적 

여가 자원에 포함되며, 구조적인 여가제약에도 포함된다. 여가제약은 개인 또는 단

체가 여가 활동 참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요인을 말한다. 여가제약은 개인 내 

제약(Intra personal barriers), 대인관계 제약(Interpersonal barriers) 및 구조적 제약

(Structural barrier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Crawford, et al., 1987). 이 

중 구조적 제약은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부족, 숙박, 여가 시설, 교통수단, 편의시설 

부족과 같은 사회 인프라적 제약을 말한다(송화성, 강영애, 2021). 구조적 제약은 여

가활동의 접근성과 질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인프라 장벽은 

이들이 여가생활을 누리는 데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여가 인프라는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 중 현재 동반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한국으로 귀환 전 거주국 인적 

네트워크, 한국으로 귀환 후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는 인적 여가 자원임과 동시에 

대인 관계적 여가제약에 해당한다. 노인은 은퇴와 신체기능 약화로 인해 사회적 교

류 활동이 줄어들고, 가정의 축소를 경험한다(황혜선, 이윤석, 2021). 사회적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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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큰 여가 활동 시 사회적 관계가 좁은 노인에게는 여가 참여 동반자의 유무

와 여가 동반자의 구성이 여가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정선미, 이윤석, 2022).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한국으로 귀환하기 전 거주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이것이 여가 취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

민여가활동조사(2022)에 의하면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와 ‘SNS’는 여가 활동 순

위 10위권 안에 있는 여가 활동이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은 귀환 전 거주국에 남

겨진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 꾸준하게 연락하는 등의 여가를 보내기도 했다(박신

규, 이채문, 2016). 이를 통해 여가 참여 동반자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다양한 인

적 네트워크는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인관계 제

약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성향이 다른 개인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대인관계 제약은 여가 취향이 개인마다 다를 때, 참여 장벽이 맞지 않아 일어나는 

의견 불일치가 일어날 때, 또한 여가 동반자와의 시간 불일치, 여가 동반자의 부재

로 인한 것들이 있다(송화성, 이윤정, 2023; Crawford & Godbey, 1987). 그뿐만 아니

라 주요 타자의 여가 지지는 여가 참여자의 여가 참여와 여가제약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김경식, 이경선, 2014). 이에 따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주요 타자

는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요인, 특히 기존 문화 환경과 전통적 여가 활동은 문화자본의 형태로 간

주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들이 기존의 거주국에서 형성한 문화자본은 한국

으로 귀환한 후에도 체화된 것으로 남아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의 문화적 배경은 이전과 달라진다. 문화적 

요인의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중 문화 이해·적응도, 새로운 문화 환경, 문화 차이

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은 귀환 전 

거주국에서 긴 시간을 보내왔으며, 그때 형성된 문화 배경이 한국에 귀환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한국에 귀환해 문화 적응 과정을 거치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조일동, 2015). 문화 적응 과정에서 이들은 거주국에서 익숙해진 여가를 

답습하기도 하며, 그와 비슷한 활동으로 여가를 대체하기도 한다(이주연, 2008; 정연

학, 2015; 홍세희, 조기숙, 2017). 그러나 이들은 거주국의 고유한 여가문화만을 답습

하려 하지는 않는다. 하춘광(2014)의 연구에서는 미국과 독일이 국가에서 이민자들

의 문화 적응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민자들은 문화 적응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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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지인과 교류하며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한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

라 한국으로 온 결혼이주여성들도 스포츠나 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여 한국인과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문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

듯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한국으로 귀환 후 맞이하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서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변화한 환경에서 이들은 기존 문화 배경에서 가진 문화자본

을 통해 취향을 유지하기도 하며, 정주민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새로운 취향

을 생성하기도 한다.

정보적 요인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정보는 사회적 여가 자원에 포함된다. 사회적 

여가 자원의 중요성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 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더하여 낙후 지역과 사회취약계층의 여가 여건

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이유진, 황선환 외, 2020; 한진오, 정

득 외, 2019). 취향은 마치 순수한 자기 선택으로 보이지만, 기반이 되는 선택지를 

주는 것은 사회적 환경이다. 없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건 취향이 될 수 없다(유승호, 

2021). 이를 통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주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

보는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정보적 요인 중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은 한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

에게도 진지한 여가 활동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 자문위원은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이 여가와 연결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프로그램이 활

성화된다면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에 더 넓은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

라 응답했다. 실제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과 유사성을 보이는 집단인 고령 북한이탈

주민은 합창단 활동을 통해 진지한 여가를 경험하며 활동적 노화를 실현하는 모습

을 보였다(배재윤, 2023).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으로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이 한국에

서 진지한 여가 활동을 충분히 이행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이 진지한 여가를 탐색하는 과정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취향을 

이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적 요인에서 시기에 따른 경험은 여가 경험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 배경과 과거의 여가 경험은 

그들에게 학습된 상태로 남아 있다. 여가 경험은 체화된 유형의 문화자본으로 이후 

여가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Stalker, 2011). 여가 경험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



- 70 -

들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에 익

숙해진 여가 활동이나 문화는 이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정체

성 형성에 기초가 된다. 동시에, 이들은 귀환 후 한국의 여가문화에 노출되면서 새

로운 여가 활동을 접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여가 선택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귀환 전 거주국의 여가문화와 시기에 따른 경험은 귀환 재외동포 노

인의 여가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여가 자원은 이들의 여

가 취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는 노인이 여가를 위해 필요한 재정 자원, 

지리적 위치,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의 여가 자원이 개인이 여가 활동에 관한 결정

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Cameron, 2011; Kosberg & 

Garcia, 1985). 이러한 자원들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게 어떠한 형태로 여가 활동

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제약하는지를 보여준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제약 요

소는 여가 참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제약으로 인해 선택할 수 없는 여가 활동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여가 자원의 

역할은 이들의 삶의 질과 문화적 통합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자원이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노인인구 집단이 겪는 

독특한 여가제약과 이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2) 여가 활동 취향의 개념

연구 결과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의 개념은 ‘과거의 향수를 상기

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

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먼저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조건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으로 도

출되었다. 향수는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다른 문

화적 맥락에서 살아가는 데 따르는 변화와 도전에 힘을 주는 요소이다(Al-Sammarra

ie & Ismael, 2022). 향수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닌 적극적인 문화 적응과 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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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촉진제로서 기능한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 융합을 통해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

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 배경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에는 

과거의 향수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기에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을 선택하였다.

둘째,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과정은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이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에게 체화된 이전 거주국의 문화는 새로운 배경인 한국문

화를 만나 융합적인 문화 배경을 형성한다. 이는 문화 적응 이론 중 통합유형(integr

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주자가 자신의 문화 정체성과 가치를 유지하며 이주국

의 문화를 수용하는 유형이다(하재필, 박성희, 2012). 여가는 이주민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정주민과 만나 소통하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역

할을 한다(우효동, 조희태, 외, 2016). 따라서 여가를 통한 한국 문화 적응과 이 과

정에서 일어나는 이전 거주국과 한국문화의 융합은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기에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을 

선택하였다.

셋째,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결과는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여가에 참여하는 하나의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

라 할 수 있다. 내적동기는 여가에 참여할 때 심리적, 신체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

향을 주며 여가를 지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손원호, 양재영, 2022). 여가 

취향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를 결정하는 내적동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과

거의 향수를 상기시키며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를 융합하는 취향은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

게 하는 요인’을 선택하였다.

2.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연구를 위한 취향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개념을 탐색하는 것이다. 문헌 고찰과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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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건강’과 

‘여가 배경’으로 정립되었다.

둘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생활 여

가 인프라’, ‘주요 타자’로 정립되었다.

셋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은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로 정립되었다.

넷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적 요인은 ‘지식’, 
‘시기에 따른 경험’으로 정립되었다. 

다섯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취향의 개념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은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로 정의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취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

인을 살펴보았다. 이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에게 적합한 여가 프로그램과 서비스

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의 여가 취향을 이

해하는 것은 단지 여가 활동의 선택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사회적 적응에 기여하는 방향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3.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1차 델파이 설문 결과 향수, 강박적 성향, 히스테리 성향, 자신

감 부족이라는 심리 상태에 관한 개념어가 도출되었으나, 여가 취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2차 델파이 설문에서 타당성이 확보

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해당 영역

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전문가집단의 특성상 내적동기보다 외적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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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에 더 주목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상태, 성격, 가치관, 경험, 그리고 

태도는 여가 활동의 선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을 대상

으로 개인 내적동기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국

가 구성비는 일정 국가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초점이 다수의 

인구 비율을 가진 특정 국가에 맞춰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 귀환하는 재외동

포의 국적이 다양하기에 소수의 인구 비율을 가진 국가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체류 자격을 고려하지 않았다. 귀환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이 재외동포라고 불리는 F-4뿐 아니라 F-5, F-1, H-2 등 다양

한 체류 자격이 있으며, 체류 자격에 따라 한국 내에서 갖추어야 할 생활 기반과 

기본 소양, 체류 기간, 국가 지원 등이 다르기에 세부적인 체류 자격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문화 적응 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오랫

동안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동포들은 한국어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많아 한국어 능

력 향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들이 여가를 통해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삶의 만족

감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여가 취향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앞으로도 이들

의 특수한 상황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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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차 델파이 설문지_노인 전문가용

 ※ 최대 3차에 걸쳐 진행될 델파이 질문지 수령과 회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델파이 질문지 회수: 1차 델파이 질문지에 응답하시고 연구자의 메일로 재전송 부탁드립

니다.

 

 2. 2차 델파이 질문지 수령 및 회수: 전문가님들께서 보내주신 1차 델파이 질문지를 회수하고 분

석한 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질문지를 E-mail 또는 우편 중 선택하신 방법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보내주신 1차 델파이 질문지 분석은 회수되는 대로 빠

르게 진행해 2차 질문지를 전송해 드리면 질문지에 응답하여 연구자의 메일로 재전송을 부탁

드립니다.

 3. 3차 델파이 질문지 회수 및 수령: 델파이 조사가 3차까지 이루어질 경우, 1, 2차 델파이 질문

지 수령 및 회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령 및 회수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곽민정

  델파이 조사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예견하는’ 가장 적합한 추론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는 복잡한 사회 문제 현상에 관한 분류 기준(taxonomy) 개발, 척도 개발과 같은 새

로운 이론을 개발할 때 활용합니다.

  델파이 조사는 반복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합리적 방식으로 도출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는 초안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연구 문제를 개방형 질문으로 제시합니

다. 전문가님들께서는 참고 자료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에 관한 응답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

면 됩니다. 1차 델파이 질문지의 응답에 따라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2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는 1차 질문지에서 범주화한 내용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단계입니

다. 질문은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고 질문에 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합

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수정·삭제·추가 할 수 있습니다. 2차에서 질문지 응답

의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차 델파이 조사가 이루어지며 2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와 동일하

게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델파이 조사의 종결 수준은 <평균 4.000이상, CVI 값 .780 이상, 

IQR값 1.000이하, CV값 .5000이하>일 때 종결하게 됩니다.

델파이 질문지 수령 및 회수 방법

델파이 조사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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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숙지하고, 자문위원 위촉을 승낙합니다.

성  명 연  령

전  공 학  위

현 근무처 직  책

현재 관심 연구 분야

연구 기간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주소 우편 수령이 아니라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차 조사지 수령방법 E-mail □ 우편 □

델파이 자문위원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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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여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로 이들이 여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취향을 개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향은 

여가 활동을 선택하는 동기가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우연적이지 않으며, 사회구조적 성격을 

띤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가 취향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구조화함으로써, 귀환 재외

동포 노인 여가 취향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용어의 정리

n 귀환 재외동포 노인: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란 ‘한국으로 귀환한 지 12개월 이후인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하여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중 체류 자격에 따라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국적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 또는 귀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한

다.

n 여가: ‘여가(leisure)’란 일하고 남은 시간에서 생리적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을 의

미하며, 작업상의 일, 필수적인 가사일, 수업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 이외에 스포츠, 

취미, 휴양 등의 활동에 할애되는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

로 정의한다. 2022 국민 여가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른 여가 활동 유형은 문화 예술 관

람 활동, 문화 예술 참여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활동, 취미·오
락 활동, 휴식, 사회 및 기타 활동의 8가지 대범주로 나누어진다.

n 취향: ‘취향(taste)’은 ‘하고 싶은 마음으로 쏠리는 방향’을 말한다. 취향은 범주화4)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쉽게 변한다는 특성이 있다. 어떠한 것이 취향이 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기보단, 취향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고, 어떠한 것과 비교 대상이 된다. 

취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우가 적다. 취향은 자신에 관한 예측과 기억이 중요하며, 

취향과 선택은 쌍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취향은 습득하는 것인데, 어떠한 것에 더 노출

될수록 취향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4) 여기에서 범주화란 일반적인 범주화와 달리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파란색 자동차를 좋아하지
는 않는다.”와 같은 범주를 의미한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취향 요인 탐색』 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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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노인의 여가 취향 개념

※ 다음 델파이 조사 설문지에 전문가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문항 질문에 앞서 전문가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 자료로 간략히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참고용이니 이에 얽매일 필요 없이, [질문]에 관한 의견을 작

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저자 주제 내용

사카모토

세쓰오

(2020)

일본의 노인

트렌드

Ÿ 예전에는 50세를 넘기면 누구나 ‘노인’을 향해 달려갔다. 적어도 겉모습을 보면 모

두가 똑같아 보이고 개성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노인’. ‘고령자’가 되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현재 이 연령대의 생활자는 ‘회사를 위해, 일을 위해, 자

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라는 그때까지의 짐을 일단 내려놓은 뒤에는 

좀 더 ‘자신답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개성의 소실’에서 ‘개성의 복권(復
權)’으로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64p

Ÿ 지금의 40~60대는 몇 살이 되더라도 젊게, 긍정적인 의식을 유지하며 살고 싶어 한

다. 119p

- 50대에도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멋진 어른이고 싶다(어른이 되고 싶다). 60.0%

- 50대를 넘겼으면 더는 나이를 먹지 않는 나이이고 싶다(내가 되고 싶다). 50.9%

- 몇 살이 되더라도 젊은 모습으로 살고 싶다. 64.5%

- 몇 살이 되더라고 젊게, 긍정적인 의식을 유지하며 살고 싶다. 73.3%

<표 75> 하쿠호도 새로운 어른 문화 연구소 조사, 2015년, 40~69세 남녀, 전국 2,700명 대상

2022

국민 여가

활동 조사

보고서

여가 활동 

조사

Ÿ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 활동(복수 응답)

구분
TV

시청

산책 

및 

걷기

모바일

콘텐츠

/ VOD 

시청

잡담/

통화하기/

문자

보내기

인터넷

검색/

1인미디어 

제작/ SNS

쇼핑

/

외식

친구만남/ 

이성교제/미

팅/ 

소개팅

게임
음악

감상
음주

60대 83.0 61.8 23.5 34.3 17.0 22.2 20.4 2.6 8.5 14.7

70세

이상
90.7 76.3 9.0 37.5 4.5 20.8 26.4 0.5 5.7 9.2

송문선

(2022)

노인의 

사회활동

Ÿ 노년기의 여가는 청·장년기의 여가와는 의미를 달리한다. 잠시 여유를 찾는 시간이 

아닌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여가를 자발적인 선택의 행위로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에 따라 노년기의 의미가 결정된다. 노인의 여가는 공식적인 사회적 의무를 동반한 

사회적 역할보다는 비공식적인 사회 참여 활동, 즉 여가 활동을 통하여 역할 상실

로 인한 고독감과 우울을 해소하고 자기 존중과 자아정체성을 유지하며, 나아가 생

활 만족 및 행복감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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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전문가 개별 질문

[질문 1]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노인의 취향’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 이유에 관해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활동성(건강 상태), 경제력: 활동성과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 활동성과 경제력이 필요한 

여가 활동 선택이 불가하므로 취향의 범주에서 벗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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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질문

[질문 1]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 결정되는 요인 

어떤 것일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후 한국에서 산 기간, 귀환 전 국가에서의 삶의 배경.

[질문 2]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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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차 델파이 설문지_여가 전문가용

l 노인의 여가 취향 개념

저자 주제 내용

Pierre

Bourdieu

(1979)

문화적 

취향

Ÿ 먼저 정통적 취향, 즉 「피아노 평균율」, 「푸가의 기법」, 「왼손을 위한 협주곡」 
또는 회화의 경우에는 브뤼겔이나 고야의 작품으로 대변되는 정통적인 작품에 

대한 취향을 들 수 있다.

Ÿ ‘중간층’ 취향으로, 「랩소디 인 블루」, 「헝가리 광시곡」 그리고 회화에서는 유

트리요, 뷔페 또는 심지어 르느와르와 같은 주요 예술의 하위 작품이나 샹송분

야의 자끄 브렐, 질베르 베꼬와 같은 하위 예술의 주요 작품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

Ÿ 마지막으로 ‘대중적’ 취향이 있는데, 이것은 ‘경’음악이나 「아름답고 푸른 도나

우 강」, 「라 트라비아타」또는 「아를르의 여인들」처럼 통속화되었다는 이유로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고전음악 특히 루이스 마리아노, 게따리, 페츄라 클라크

의 샹송처럼 예술적 야심이나 욕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작품을 선택하는 

취향으로 나타난다.

Ÿ 사회적 위치가 변할 때마다 아비투스가 생산되는 조건이 새롭게 변하는 데서 

잘 알 수 있듯이, 따라서 각각의 아비투스에 고유한 유효성을 고립시킬 수 있

듯이 각 실천을 재원에 맞춰 객관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소득의 높

낮이가 아니라 취향 즉 필요 취향 또는 사치 취향이다. 

Ÿ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목전의 식욕과 쾌락을 희생할 줄 아는 ‘검소

한’ 취향은 벤담처럼 쾌락과 고통, 이익과(예를 들면 건강과 미용을 위한) 비용

을 계산하기를 거부하는 민중 계급의 본능적 물질주의와 대립된다. 

서문식 외 2

(2020)

문화적 

취향

Ÿ 문화공연 청중의 문화적 취향은 1) 기호성 취향, 2) 감수성 취향, 3) 향수성 취

향, 4) 융·복합성 취향, 5) 본질성 취향, 6) 쾌락성 취향, 7) 교육성 취향, 8) 

대중성 취향의 8가지 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구, 

김덕중

(2015)

여가 

스포츠 

취향

Ÿ 요인 1은 고급형 여가스포츠 취향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대중적 여가

스포츠 취향 선호유형으로 여가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축구, 농구, 탁구), 대중계급이 선호하는 대중형 여가스포츠 취향성향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여가스포츠에 참여

하는 유형으로 여가스포츠 매니아 취향으로 명명하였다. 

임재구, 

김선희

(2006)

노인 

여가

Ÿ Bourdieu는 학력, 가족관계, 동호회, 친목회 같이 인맥, 연줄 등 집단과 사회 

연결망 내에서의 위치와의 관계를 사회자본, 교양, 지식, 기술, 취향, 예술수집

품, 학위, 졸업장, 자격증 등을 문화자본, 금전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화폐, 건

물, 부동산 등, 모든 재화를 총동원한 물질적 총체를 의미하는 자본을 경제자

본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신, 존망, 명예, 명성 등을 상징자본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상징자본을 개개인이 사회 속에

서 행위자 역할을 하는 구조로 보았다. 이러한 Bourdieu의 이론을 본 연구에서

는 노인들의 경우에 적용하였는데, 노인들의 여가와 스포츠활동 구성원들간에 

사회, 문화, 경제자본 등이 분포하고, 신체자본의 구조들은 노인들의 여가와 스

포츠활동을 생산하는 체계적인 선택들을 결정하는 것이 같기 때문이다

(Burudieu,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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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전문가 개별 질문

[질문 1]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가 취향이 결정될 때 결정요인과 그것이 반영되는 

과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부모의 학력, 부모의 경제력

[질문 2]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인의 여가 제약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술

을 부탁드립니다.

e.g. 기기 접근성의 부족: 젊은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튜브나 플랫폼 접근이 쉬운 

편이지만, 나이든 노인들은 플랫폼 접근이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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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질문

[질문 1]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 결정되는 

요인 어떤 것일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재외 동포 노인의 귀환 후 한국에서 산 기간, 귀환 전 국가에서의 삶의 배경.

[질문 2]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

념은 어떤 것인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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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1차 델파이 설문지_재외동포 전문가용

l 재외동포 여가 개념

저자 주제 내용

박신규, 이채문

(2021)
고려인 생활실태

Ÿ 한편 경주 거주 고려인 지난 3개월(2020년 7월 1일에서 9월 30

일)동안 받은 월평균 임금을 조사한 결과 44.8%가 100∼199만 

원을 받았으며 37%가 200∼299만 원을 받았다. 700만 원 이상은 

8.4%를 차지하였고 99만 원 이하도 5.2%로 나타났다. 

남혜경, 이미정

(2016)
고려인 문화 적응

Ÿ 개인적 차원의 문화 적응 요인으로는 첫째, 한국어 능력의 필요

성. 둘째, 가치관의 차이 셋째, 정체성의 갈등이 있었다. 사회적 

차원의 문화적응 요인으로는 첫째, 음식에의 적응. 둘째, 상하관

계가 분명한 조직문화 적응 셋째, 봉사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가 

있었다. 

박찬용(2018) 사할린 한인 정책

Ÿ 문화적 측면은 어느 정도 러시아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제사를 

지내며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며 우리 민족끼리 결혼하고 쌀밥, 

김치, 나물, 두부, 미역국 등을 일상적으로 먹으며 고추, 간장, 

참기름 등 전통 양념을 사용한다. 한소 수교 후 한국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김밥, 떡 등 현대화된 한국음식도 먹고 있다.

최현주, 조성식

(2017)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여가 스포츠 제약

Ÿ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여가스포츠 참여에 있어 개인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의 즐거움과 자신감은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Ÿ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동료들과 함께 여가스포츠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동료들 각각의 과다 업무량과 거리와 교통, 

그리고 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한 대인적 제약의 상승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질적 존재감을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문화적응에 있어 주변화가 일어

나는 근원일 것이라 사료된다.

Ÿ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단기체류자와 불법체류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자발적

으로 한국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언어소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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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전문가 개별 질문

[질문 1]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귀환한 재외동포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 그들만의 독특

한 여가 과정·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한국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클수록 한국문화에 동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질 것 

같다.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인의 여가 활동’에 동화되려 할 것 

같다.

[질문 2] 전문가님께서는 귀환 재외동포가 경험하는 여가(문화) 제약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

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정보의 제약: 단순 여가 활동이 아닌 전시회, 공연 등의 정보가 필요한 여가 활동의 경

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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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질문

[질문 1]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 결정되는 

요인은 어떤 것일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g.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후 한국에서 산 기간, 귀환 전 국가에서의 삶의 배경.

[질문 2]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

념은 어떤 것인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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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차 델파이 설문지

 델파이 2차 조사 설문지

 전문가님들께서 보내주신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A. 여가 활동 취향 결정 요인의 하위영

역 분류, B.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분석했습니

다. 델파이 조사 응답에서 추출한 개념어를 분류하여 하위 범주를 도출했고, 도출한 하위 

범주를 분류하여 상위 범주를 도출했습니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 응답에서 추출한 개념어

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설문지 회수를 마치고 확인 결과 타당도에 3점 미만으로 기재하시고, 해당 문항의 수정 지

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지 않은 설문지가 많아 해당 문헌을 타당도 있게 수정하기가 어려

운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2차 설문지를 다시 보내드리오니 설문지 응답을 작성하실 때 3점 

이하의 점수에 표기하실 때는 수정 지시사항 또는 삭제 의견을 꼭 기재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하여 본 연구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로 각 문항의 타당도를 

평가하실 때는 문항에 제시된 요인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만을 평정하여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A.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의 하위영역 분류 

 전문가님께서는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와 문헌 고찰로 본 연구자가 도출한 여가 활동 

취향 결정요인의 개념어와 그것을 범주화한 하위 범주, 상위 범주가 타당한지에 관해 평정

을 부탁드립니다. 타당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고 의견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

다.

1.  개인적 요인

개념어 빈도수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신체적 건강 2
건강

개인적 요인

정신적 건강 1

노후 준비도 6

여가 자원한국어 숙련도 4

여가 활동 시간 1

향수(鄕愁) 3

심리
자신감 부족 2

강박적 성향 1

히스테리적 성향 1



- 96 -

1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신체적 건강은 여가 활
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2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정신적 건강은 여가 활
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3. 개념어 범주화: 건강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건강’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4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노후 준비도는 여가 활
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참고문헌

노후 준비도 척도: 가족관계, 여가 활동, 경제력, 대인관계, 심리 건강, 신체 건강, 
정서 건강의 범주로 나뉨

홍서연, 김미량(2020). 보편적 노후준비 척도 개발. 여가학연구, 18(4), 35-51.

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어 숙련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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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여가 활
동 시간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7. 개념어 범주화: 여가 자원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노후 준비도’, ‘한국어 숙련도’, ‘여가 활동 시
간’의 ‘여가 자원’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8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에 대한 
향수(鄕愁)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9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서툶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참고 문헌
강은주, 김연희, 이희선(2015). 여성고령자의 여가제약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협상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9(4), 87-116.

10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강박적 성향을 보이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은 
귀환 전 거주국에서 익숙해진 여가 활동을 취
향으로 인식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참고문헌

강박 성향은 강박사고와 동반하는 불안과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정
해놓은 규칙을 따라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을 말한다.

이수인, 강영신(2019). 지각된 모의 심리적 통제가 성인의 강박성향에 미치는 영
향: 거부민감성, 자기비난의 순차적 매개효과. 인간이해, 4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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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히스테리적 성향을 보이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
은 과거에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여가 활
동을 취향으로 인식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참고문헌

히스테리는 과거의 억압으로 인해 만족되지 못한 욕망을 통하여 대타자를 향한 
“욕망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속함으로써 자신을 찾아 나간다.

이수진(2018). 히스테리 분석의 종결의 의미. 현대정신분석, 20(2), 47-91.

12. 개념어 범주화: 심리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향수(鄕愁)’, ‘자신감 부족’, ‘강박적 성향’, ‘히
스테리적 성향’, 의 ‘심리’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13. 하위 범주 범주화: 개인적 요인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건강’, ‘여가 자원’, ‘심리’의 ‘개인적 요인’으
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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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요인

개념어 빈도수 하위 범주 상위 범주

물리적 접근성 5 생활 여가 

인프라

사회적 요인

프로그램 전문성 1

현재 동반자 3

주요 타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3

인적 네트워크 2

이성 노인과의 관계 1

14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거주지 근방 여가 시설 
유무, 시설까지의 거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
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1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거주지역에서 시행하는 
여가 프로그램의 전문성은 여가 활동 취향 결
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16. 개념어 범주화: 생활 여가 인프라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물리적 접근성’, ‘프로그램 전문성’의 ‘생활 여
가 인프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17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현재 동반자와 그의 여
가 취향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
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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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생애 주기별 동반자는 
그들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19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는 SNS를 통하여 유지된다. 이때 
유지된 인적 네트워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
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20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새롭게 형성한 한국에서
의 인적 네트워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21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
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참고문헌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 교실 참여에서 여성 노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여성 노
인이 반겨주지 않으면 참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에서 남성들은 텃세로 인한 소외감을 경험하며, 시설 이용 중단의 원인으로 교
류상의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승연, 박휴경, 박광호(2022). ‘건강백세운동교실’에서의 남성노인 소외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5(2), 44-60.

22. 개념어 범주화: 주요 타자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현재 동반자’, ‘생애 주기별 동반자’, ‘인적 네
트워크’, ‘이성 노인과의 관계’의 ‘주요 타자’로
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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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위영역 범주화: 사회적 요인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생활 여가 인프라’, ‘주요 타자’의 ‘사회적 요
인’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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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문화적 요인

개념어 빈도수 하위 범주 상위 범주

기존 문화 환경 2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문화적 요인

전통적 여가 활동 2

정치·사회 체제 1

문화 이해·적응도 3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

새로운 문화 환경 2

여가문화 인지 2

문화 차이 2

노인 여가문화 정책 1

24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
적 배경 및 환경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
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2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사할린 한인은 춤, 중국동포는 마작과 같이 국
가에 따라 그들의 전통적 여가 활동이 있고, 
이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
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참고문헌

안상경, 이병조(2013). 재외동포정책과 러시아 사할린 한인 공동체의 한민족민속
문화 전승 연구-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 공동체의 민속문화를 중심으로 -새로
운 전담기구의 모색. 재외한인연구, 31, 133-169.
정연학(2015). 다문화 사회로의 정착과 외국인 자국 전통문화 전승 실태. 한국민
속학, 62, 35-74.

26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정치·
사회 체제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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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념어 범주화: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 ‘정치·
사회 체제’의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28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 문화 이해·적응도
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참고문헌

문화 적응은 사회문화 적응과 심리 적응으로 구분되며 사회문화 적응은 타 문화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의미하며, 심리 적응
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의미한다.

박한울, 김선아(2020). 청년기 호주 이주자의 문화적응 요소 및 변화양상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3(1), 119-143.

29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의 새로운 여가문
화 환경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
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30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 여가문화 인지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31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 문화와 
한국 문화 차이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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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은 귀환 재외
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33. 개념어 범주화: 귀환 후 한국의 문화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문화 이해·적응도’, ‘새로운 문화 환경’, ‘여가
문화 인지’, ‘문화 차이’, ‘노인 여가문화 정책’
의 ‘귀환 후 한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34. 하위영역 범주화: 문화적 요인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 ‘귀환 후 한국 여
가문화’의 ‘문화적 요인’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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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보적 요인

개념어 빈도수 하위 범주 빈도수 상위 범주

프로그램 정보 6
지식 8

정보적 

요인

진지한 여가 활동 2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경험 2
시기에 

따른 경험
4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1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 1

35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
그램 정보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36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가진 한국의 여가 지식, 
태도, 경험에 관해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노력
하는 과정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37. 개념어 범주화: 지식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의 ‘지식’
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38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
의 여가 경험은 귀환 후 여가 활동 취향 결정
에도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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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
의 여가 활동 경험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40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후 한국에서의 새
로운 여가 참여 경험과 빈도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41. 개념어 범주화: 시기에 따른 경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한국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여가 활동’, ‘해외 
이주 전 한국에서의 여가 활동’, ‘귀환 후 한국
에서의 새로운 여가 활동’의 ‘시기에 따른 경
험’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42. 하위영역 범주화: 정보적 요인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지식’, ‘시기에 따른 경험’의 ‘정보적 요인’으
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B.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

 전문가님들께서 답변해주신 1차 델파이 조사 내용을 분석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

을 거쳐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념을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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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목적어 술어

귀환 
재외
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이란

Ÿ 자신의 여가 활동 시간에
Ÿ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서
Ÿ 한국에 귀환해 자신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맞게 변화하여
Ÿ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Ÿ 잠재적 취미로
Ÿ 과거의 향수를 떠올릴 수 있는 경험 해봤던 여가 활동을
Ÿ 여가문화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나 참여하는
Ÿ 거주국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선호하는 놀이 활

동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즐거움 찾기
Ÿ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Ÿ 결정하는 것이다.
Ÿ 행동이다.
Ÿ 활동이다.
Ÿ 준비하고 있다.

→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키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
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을

→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 과거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전문가님들께서는 본 연구자가 도출한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을 위한 취향의 개

념이 타당한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타당 정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시고 의견을 기술

해서 주시면 됩니다.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에 있어 
취향의 개념 정의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이란, 과거
의 향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이전 거주국의 문화와 
한국 문화의 융합 속에서 새로운 여가 활동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다.

1 2 3 4 5

의견:

긴 설문의 답변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곽민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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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3차 델파이 설문지

 델파이 3차 설문지

 
2차 설문에 참여해주셨던 전문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설문지를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 지시사항과 삭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결 수준에 다다른 설문은 타당도가 확

보되었다는 판단 아래 설문을 종결하였습니다. 

종결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설문은 전문가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수정 지시사항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삭제 지시사항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설문 중 몇 개의 문항은 연구자와 교수 

2인의 협의를 통해 중요도가 있는 설문은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재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구성한 설문에 관하여 타당성을 검증받고자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타당도에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고 타당도가 3점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질문에는 ‘수정 또는 삭제’ 표시해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의견을 적어주시거나,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여서 주시면 됩니다.

더운 여름에 시작한 연구가 더위가 가신 가을까지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긴 기간 동안 본 연구자의 연구에 전문가로서 참여하여 고견을 주시고, 연구자를 응원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곽민정 올림

Ÿ 본 3차 설문지는 전문가님께서 보내주신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델

파이 종결 수준(평균 4.0 이상, CVI값 .750 이상, CVR값 .780, IQR값 1.00 이하, CV값 .500 이

하)에 도달하지 못한 설문 문항을 여러 자문위원님께서 주신 수정, 추가, 삭제 지시사

항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한 내용에 관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 109 -

A. 여가 활동 취향 결정 요인의 하위영역 분류 

l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의 하위 범주 중에서 여가 자원에 관한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신 의견은

1) 일반적으로 여가학에서 여가 자원의 하위변인은 여가시간, 여가시설, 여가 프로그램, 

여가 비용, 여가지도자, 여가 정보, 경제력, 동반자 등을 일컬으며, 범주화에는 무리가 있다.

2) 사회적 요인에 포함된 주요 타자는 여가 자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분류를 더 섬세하

게 해야 한다.

가 있었습니다. 

위 의견에 따라 수정한 하위 범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관한 타당도

를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주화: 여가 자원의 델파이 2차 결과
긍정률

평균 CVR CVI IQR CV

‘노후 준비도’, ‘한국어 숙련도’, ‘여가 활동 시간’의 
‘여가 자원’으로의 범주화의 타당도는 다음과 같습
니다.

3.67 .33 .67 1.500 .334

수정된 범주화: 여가(를 위한) 배경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노후 준비도’, ‘한국어 능력 정도’, ‘여가 활동 시
간’의 ‘여가(를 위한) 배경’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위의 문항 중 괄호 안에 들어간 (를 위한) 삭제 여부를 함께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삭제가 타당하다.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범주화 중 괄호 안의 
(를 위한) 삭제 여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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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개념어 중 한국으로 귀환 이주 전 인적 네트워크에 관한 타당도는 다음 표

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연구자와 교수 2인과의 협의 결과 해당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참고문헌을 추가

하고 질문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에 따른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문항의 타당도를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델파이 2차 결과
긍정률

평균 CVR CVI IQR CV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는 SNS를 통하여 유지된다. 이때 유지된 
인적 네트워크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

3.89 .33 .67 1.500 .201

수정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전 거주국에서부터 유지되고 있는 다양한 인
간관계는 귀환 재외동포 노인 여가 활동 취향 결정
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참고문헌

여전히 사할린에 가족들을 남기고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결정하였다. 응답자 중 
사할린에 가족이 있는 경우는 165명 (88.2%)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22명
(11.8%)이다. 5명 이상 사할린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102명으로 
나타났다. 사할린에 남아 있는 가족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자녀들과 연락을 한
다.

임채완, 이소영(2015).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생활환경과 정책적 욕구. 세계지역연구논
총, 33(1), 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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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인의 개념어 중 이성 노인과의 관계의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

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가는 다양한 활동을 동반하며 활동에 따라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참고문헌을 추가하고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에 따른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문항의 타당도를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델파이 2차 결과
긍정률

평균 CVR CVI IQR CV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

3.89 .33 .67 2.000 .271

수정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때, 다른 
이성 노인과의 관계가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참고문헌

혼자가 된 많은 수의 노인이 외로움 해소를 위해서 또는 인생의 동반자로 이성 
교제를 원하며, 이성 교제는 삶의 활력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현덕. (2012). 홀로된 노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
내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12. 서울

(남성)연구 참여자들은 운동 교실 참여에서 여성 노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여
성 노인이 반겨주지 않으면 참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서 남성들은 텃세로 인한 소외감을 경험하며, 시설 이용 중단의 원인으로 
교류상의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승연, 박휴경, 박광호. (2022). ‘건강백세운동교실’에서의 남성노인 소외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5(2), 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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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문화적 요인

문화적 요인 중 정치·사회 환경에 관한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신 의견은

1) 사회체제에 관하여 명확한 개념 제시가 되지 않았다.

2) 여가 활동은 자유로운 영역이기에 정치·사회체의 영향력은 적을 것이다.

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체제의 개념을 참고문헌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더하여, 2023년 7월 출입

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는 외국 국적 동포의 84%가 사회주의 국

가 출신으로 한국과 다른 사회체제와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자와 교수 2

인과의 협의 결과 사회체제 변화는 그 과정에서 여가 활동이나 문화 향유 취향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판단에 다시 한번 타당성확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델파이 2차 결과
긍정률

평균 CVR CVI IQR CV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정치·사
회 체제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3.56 .11 .56 1.000 .248

수정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귀환 전 거주국의 사회체제
는(민주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등)는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참고문헌

손호철은 사회체제를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나누고, 그에 기초하여 “한국의 사
회 체제는 극우 반공 체제인 48년 체제, 개발 독재체제인 61년 체제, 이 중 정치
체제를 민주화한 87년 체제(발전국가 체제)를 해체해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한 
97년 체제로 변화해왔다.”고 주장한다.

조희연(2010). "한국사회체제논쟁" 재론.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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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요인 중 하위 범주인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의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

며,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신 의견은

1) ‘귀국 전 여가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있었습니다.

는 전문가님의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항은 아래와 같습

니다. 다음 문항의 타당도를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념어 범주화: 귀환 전 거주국의 문화의 델파이 
2차 결과

긍정률

평균 CVR CVI IQR CV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 ‘정치·사회 
체제’의 ‘귀환 전 거주국 여가문화’로의 범주화는

3.56 .56 .78 1.000 .248

수정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기존 문화 환경’, ‘전통적 여가 활동’, ‘정치·사회 
체제’, ‘귀국 전 여가 활동’의 ‘귀환 전 거주국 여가
문화’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문화적 요인 중 노인 여가문화 정책에 관한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당하

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신 의견은

1)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이라는 단어가 모호하다.

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

다. 다음 문항의 타당도를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델파이 2차 결과
긍정률

평균 CVR CVI IQR CV

보편적인 노인 여가권 보장 정책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00 .33 .67 2.000 .217

수정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여가와 관련한 정책
은 귀환 재외동포 노인의 여가 활동 취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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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보적 요인

정보적 요인 중 하위 범주인 지식에 관한 타당도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났으며,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의 진지한 여가는 최근 연구가 늘고 있는 분야로 마스터즈 수영대회 참가의 의미(신

다현 외, 2020), 파크골프 참여의 의미(이현진 외, 2022), 낚시 활동의 의미(김유나 외, 2022) 

등의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 영주귀국 노인의 진지한 여가로서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의미(박봉수 외, 2016)를 살펴본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환한 재외동포 노인의 진

지한 여가 활동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tebbins(1992)가 정의한 진지한 여가 속성 전부를 지식과 관련한 범주화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하위 범주의 범주화 과정 중 범주의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 아래에 범주를 세 가지로 제

시하였습니다. 아래의 범주화 내용을 차등하여 평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념어 범주화: 지식의 델파이 2차 결과
긍정률

평균 CVR CVI IQR CV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의 ‘지식’으로의 
범주화는

3.89 .56 .78 1.000 .239

수정된 범주화
전혀

타당하지 
않음

별로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약간
타당함

매우
타당함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지식’으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인지’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프로그램 정보’, ‘진지한 여가 활동을 위한 탐색’의 
‘여가 역량 개발’로의 범주화는

1 2 3 4 5

⇒ 수정 □, 삭제 □, 추가 □
의견:

참고문헌

Stebbins(1992)가 정의한 진지한 여가의 6가지 속성은 인내심(perseverance), 커
리어 발전 (career development), 상당한 노력(significant effort), 지속적인 혜택
(durable benefits), 독특한 기풍(unique ethos), 강한 정체성(strong identification)
으로, 이러한 6가지 속성은 일상적 여가나 이벤트성 여가와 진지한 여가를 구
별해주는 기준이 된다.

이현진, 이록빛, 허진무(2022). 노인의 진지한 여가로서의 파크골프 참여의 의미. 한국체육
학회지, 61(3), 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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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and concepts that influence 

the formation of leisure tastes among elderly returnee overseas Koreans, who are 

characterized by both aging and multicultural society.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the Delphi method to conduct the research.

The first Delphi survey provided an open-ended survey, including previous studi

es, to collect the free opinions of experts on the factors and concepts of taste am

ong elderly returnee overseas Koreans. The survey of a 10-member expert group 

resulted in 28 factors and concept definitions for the formation of leisure tastes.

The second Delphi survey was composed of a closed-ended questionnaire consist

ing of the factors and concepts derived from the first surve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factors and concept definitions for the formation of leisure tastes. The tool

s for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item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oncentration t

endencies, and positive rates. Items that were not proven valid were revised or de

leted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the expert group. The revised items were used 

to compose a questionnaire for the third Delphi survey.

The third Delphi survey used the items that were not proven valid in the secon

d survey to be reconstructed. Through the third survey, items that were not prove

n valid were ultimately deleted at the discretion of the expert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formation of 

leisure tastes among elderly returnee overseas Koreans are personal factors,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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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cultural factors, and informational factors. Personal factors included health, 

includ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leisure background, including economic status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leisure activity time. Social factors included 

major others, including life cycle companions, human networks in the country of r

esidence before returning to Korea, and new human networks after returning to K

orea, including living leisure infrastructure, including physical accessibility and prog

ram expertise. Cultural factors included leisure culture in the country of residence 

before returning, including existing cultural environment and traditional leisure acti

vities, leisure culture in Korea after returning, including cultural understanding and 

adaptation, new cultural environment, cultural differences, and senior leisure cultur

e policy. Informational factors included knowledge, including program information a

nd exploration for serious leisure activities, and experience over time, including lei

sure experience in the country of residence before returning to Korea, leisure acti

vities in Korea before overseas migration, and new leisure activities in Korea after 

returning.

The concept of leisure taste among elderly returnee overseas Koreans was defin

ed as ‘taste is a factor that determines participation in new leisure activities in t

he midst of the fusion of the culture of the previous country of residence, which 

can remind us of the past nostalgia, and Korean culture.’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have results on the personal intrins

ic motivation for the formation of leisure tastes, and the focus of the study may 

have been on a specific country with a large population ratio, and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residence status. However,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fin

es various factors and concepts related to taste, which can be one of the motivati

ons for elderly returnee overseas Koreans to decide on leisure, and it is a basic d

ata for leisure policy and leisure program development and research for them.

Keywords: Returning Overseas Koreans Elderly, Leisure, Taste, Delphi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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